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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
이  상  현  

(강원대학교 교수)

1. 서론1)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의 연구개발 및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이를 

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에 대하

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

며, 2017년 2월 4일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 표시의 기준을 원료로 할 것인지 최종산물로 할 것인

지 등 정보 공개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표시 대상, 표시 기준 등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표시제도가 없는 

반면에, 유전자변형 식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의무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의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

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shl@kangwon.ac.kr). 본 원고는 미국의회도서관(2017)을 중심으로 번역, 요약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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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EU에서는 1997년 5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이력제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

으며, 모든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가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EU에서 유전자변

형식품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Regulation(EC) No 1830/2003”이다. 표시 요구 

사항은 최종 소비자 또는 대량 음식 제공자에게 공급되는 유전자변형생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을 함유 및 포함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에서 생산된 성분으로 만든 

식품에 적용된다. “Regulation No. 1829/2003’은 “유전자변형된(genetically modified)” 또는 

“유전자변형된[생물체의 이름](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으로부터 생산된”이라는 

문구가 성분 목록 옆에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분 목록이 없는 경

우에도 상기 문구가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Regulation(EC) No 1830/2003”에서는 재

배, 수확 또는 수송 중에 우발적이거나 기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식품

에서 유전자변형생물이 미량으로 발견될 경우를 감안하기 위하여 표시 대상에 대한 

유전자변형 성분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 성분이 0.9% 미만으로 

포함되어 있는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면제되고 있다.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는 유전자변형생물이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a)

제품에 유전자변형생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유전자변형생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진술,

(b) 유전자변형생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유전자변형생물(숫자 또는 영숫자 

코드)에 할당되어 있는 고유 식별자의 두 가지 항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

고 시장에서 유전자변형생물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도 및 인수할 때에 인도자는 인수

자에게 (a) 유전자변형생물에서 생산된 각 식품 성분, (b) 유전자변형생물에서 생산된 

사료 원료 또는 첨가물, (c) 만약 성분목록이 없다면 유전자변형생물로부터 생산된 제

품이라는 표시를 라벨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이 포함된 포

장된 제품에는 “이 제품에는 유전자변형생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는 “이 제품에는 

GM [생물체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야 한다. 유전자변형 표시

는 재료 목록에 각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재료 목록과 적어도 같은 크기의 글꼴로 

인쇄되어야 한다. 비포장 식품 또는 포장 면적이 가장 큰 표면이 10c㎡미만인 소형 

용기에 포장된 식품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유전자변형에 대한 정보는 영구히 표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품 바로 옆 진열대나 포장재에 쉽게 식별하고 읽을 수 있도

록 충분히 큰 글꼴로 포기해야 한다.

“Regulation (EC) No 1829/2003”은 유전자변형 사료를 먹인 동물 또는 유전자변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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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으로 처리한 동물에서 얻은 육류, 우유 또는 계란과 같은 제품에는 유전자변형 

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일부 EU국가들은 자발적

인 무유전자변형(GM free)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EU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사례

네덜란드 GM 표시 스페인 GM 표시

독일 GM 표시 독일 GM 표시

 자료: 구글 이미지.  

3. 일본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식품위생법’과 “일본 농업표준법(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에 의거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 4월 1일부

터는 기존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농림물자규격화 및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통합한 “식품표시법”이 적용되고 있다. 콩, 옥수수, 감자, 카

놀라, 면화씨, 알팔파, 사탕무 및 파파야의 8종의 작물과 33가지 가공 식품에 있어서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5%이상(비의도적 혼입치)이면 의무 유전자변형 표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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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의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

원료 가공식품

대두

두부 및 튀긴 두부

두부로부터 파생된 식품(건조두부, 콩깻묵, yuba)

낫또

두유

미소 된장

조리된 콩

캔 및 병에 든 콩(통조림)

콩가루

볶은 콩

1-9원료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콩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콩가루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콩단백질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Edamame beans Edamame beans(Green Soybeans)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콩나물 콩나물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옥수수

옥수수 스낵

옥수수 전분

팝콘

냉동 옥수수

캔이나 병에 든 옥수수(통조림)

옥수수가루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corn grits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가공을 위해 옥수수가 주요 성분 포함된 제품

16-20원료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식품

감자

냉동 감자

건조된 감자

감자 전분

감자 스낵

25-28원료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식품

가공을 위해 감자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알팔파 알팔파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사탕무 가공을 위해 사탕무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파파야 파파야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된 제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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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 경우 성분이나 영양가가 기존의 것과 동일하고 유전자변형 단백질로부

터 유래된 단백질이 가공 후에도 검출되는 경우 의무 유전자변형 표시제도의 대상이 

된다. 분별생산유통관리가 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와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분별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라

벨에 각각 “[이름](유전자변형)”, “[이름](유전자 비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

분이나 영양가가 기존의 것과 다른 원료 즉, 고 올레산(High Oleic Acid) 콩, 고 라이신

(High Lysine) 옥수수 등으로 만든 가공식품도 유전자변형 표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유전자변형 단백질로부터 유래된 단백질이 가공 후에 검출되지 않는 식품(예: 대두

유, 옥수수유, 면실유, 채종유, 간장, 물엿, 콘플레이크, 액당, 설탕 등)은 유전자변형 

표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별도로 구분 관리된 비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여(IP처

리) 유전자변형 성분이 없는 것으로 인증된 제품도 비유전자변형 표시가 가능하다.

반면 재조합 DNA 기술에 의해 개발된 품종이 없는 작물(GM 품종이 없는 작물)과 이를 

이용하여 가공된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non-GM)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림 2.  일본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사례

자료: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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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전자변형 표시를 허용하면 소비자는 해당 식품군에도 유전자변형 식품이 존재한

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제품임에도 비유전자변형 표시가 있는 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중국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중국은 2001년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하여 표시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하고 2002년 3월부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관리방법에 대한 법령”에 의거하여 비의도적 혼입치를 허용하지 않고 유전자변

형 단백질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 여

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라벨에는 유전자변형 성분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며, 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판매될 지역을 표기하고 반드시 지정된 지

역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지에 유전자변형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소매점의 경우), 가격표, 별도의 유전자변형 태그(tag)

또는 포장 외부에 특별 식별을 통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

분유통관리 인증 시에는 비유전자변형 성분(non-GMO)으로 생산되었다고 자율 표시

가 가능하다. 유전자변형 생물, 유전자변형 제품에는 “유전자변형 [이름]”이라고 직접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지만 최종 상품에서 유

전자변형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유전자변형 [이름]을 가공

하여 제조한 제품이지만, 유전자변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표시가 가

능하다. 유전자변형 표시는 반드시 중문 한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눈에 잘 띄

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포장 및 라벨에 인쇄되어야 한다. 기존의 포장 및 라벨에 표시

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열대, 가격표 또는 표지판을 세워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기관 간의 협조 미비 및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법과 규정의 허점으로 

인하여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는 원활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중국내 학계로부터 많

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2015년 10월에는 식품안전법(Food Safety Law) 개정을 통하

여 유전자변형식품 의무 표시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위반 시의 벌칙 조

항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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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의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

원료 가공식품 원료 가공식품

콩

콩 종자

유채

유채 종자

콩가루 유채

대두 유채유

대두유 유채박

대두박 면화 면화 종자

옥수수

옥수수 종자

토마토

토마토 종자

옥수수 전분 신선 토마토

옥수수 토마토 페이스트

옥수수유

자료: 저자작성.

그림 3.  중국의 GM 식품 표시 사례

자료: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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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호주에서는 2001년 12월부터 식품표준법에 의거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DNA 또는 새로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및 식품첨가

물 및 가공 보조제를 포함하는 성분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

한 유전자변형식품 이외의 식품(예: 올레인산 함량이 증가한 콩)과 비교했을 때 특성이 

변경된 유전자변형식품(예: 영양 프로파일 변경)에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가 필요하다.

유전자변형식품 표기는 상표나 성분목록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포장식품은 단일 

원료를 사용한 경우 “유전자변형 [이름]”, 다수 원료를 사용한 경우 “[이름](유전자변

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되지 않는 식품의 경우에도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정

보가 제품과 함께 동봉되거나 진열되어야 한다.

새로운 DNA나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고 또한 변형된 특성을 갖지 않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설탕과 기름과 같이 DNA와 

단백질을 정제하여 최종 상품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 식품의 0.1%이하의 농도로 존재하는 유전자변형 조미료도 면제되

며, 유전자변형 성분이 성분 당 1% 이하(비의도적 혼입치)이어도 유전자변형 표시가 

면제된다. 또한 식품 구내 및 자판기(예: 식당, 테이크아웃 식품점 등)에서 준비 및 판

매되는 즉각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서 면제된

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는 식품 공급업체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유전자변형 사료를 섭취한 동물에서 추출한 식품(예: 육류, 우유, 계란)도 

유전자변형식품 표기가 면제된다. 구분유통관리된 비유전자 변형원료를 사용한 경우

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림 4.  호주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사례

자료: 구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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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우리나라는 2001년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처음 시행하

였다. 2008년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를 골자로 한 정부입법안을 식약처가 발

의한 바 있으나 무산이 되었다가 2015년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기준은 재조합 DNA가 잔류하거나 구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유

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료 함량 상위 5순위 안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

면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원재료에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유전자 변

형 정보에 대한 글씨 크기를 기존의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 작물 및 이를 가공한 식품이다. 현재까지 승인된 작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이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

준’에 의하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

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

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었

을 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지 않는 식용유,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간장,

변성전분,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기타주류 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

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무유전자

변형식품(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2015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214만 5,000톤으로, 유전자변형농

산물은 식용유, 전분당, 간장, 액산과당 등으로 가공되어 판매되었다. 유전자변형농

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는 “유

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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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에 의해 2016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관련 식품업계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림 5.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사례

자료: 구글 이미지.  

7.“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도입에 대한 시사점

유전자변형 표시대상에 대한 표현은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유전

자변형 작물과 이를 가공하여 제조된 식품으로 유사하다. 다만 EU와 중국의 경우 최

종제품에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더라고 유전자변형제품임을 표

기하여야 하는 반면에, 한국, 일본, 호주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단백질

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표시 대상에서 면제해주고 있다. 비유전자변형 농산

물에 부득이하게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경우에 대한 혼입치 기준도 국가별로 상이한

데, 중국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은 0.9%, 한국이 3%, 일본이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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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별 유전자변형 표시제도

국가 표시대상 표시면제
비의도적
혼합치(%)

EU Ÿ 모든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
Ÿ 유전자변형 사료를 먹인 동물로부터 얻

어진 육류, 우유 또는 계란과 같은 식품
0.9

일본

Ÿ 지정된 8종의 작물과 33가지 가공 식품.
Ÿ 고 올레산(High Oleic Acid) 콩, 고 라이

신(High Lysine) 옥수수 등으로 만든 가
공식품.

Ÿ 유전자 변형 단백질로부터 유래된 단백
질이 가공 후에 검출되지 않는 식품

Ÿ 별도로 구분 관리된 비유전자변형 원료
를 사용하여 (IP처리) 유전자변형 성분이 
없는 것으로 인증된 식품

5.0

중국 Ÿ 모든 유전자변형식품 Ÿ 지정된 표시 대상 이외의 농산물 0.0

호주
Ÿ 새로운 DNA 또는 새로운 단백질을 함유

하고 있는 식품

Ÿ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을 정제하여 최
종 상품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 식품

Ÿ 식품 구내 및 자판기에서 준비 및 판매되
는 즉각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Ÿ 유전자변형 사료를 섭취 한 동물에서 추
출한 식품

1.0

한국
Ÿ 지정된 6종의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Ÿ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
지 않는 식품

Ÿ 식품 구내 및 자판기에서 준비 및 판매되
는 즉각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Ÿ 유전자변형 사료를 섭취 한 동물에서 추
출한 식품

3.0

자료: 저자 작성.

국가별로 유전자변형 표시 제도가 상이한 이유는 해당 국가의 수급 상황, 교역 구

조, 소비자의 요구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

표시제”가 도입되면 최종제품에서의 검출 유무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판정하지 않고 

원료 기준으로 유전자변형식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료에 대하

여 거래명세를 통한 이력추적이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가 도입되면 제조업체와 정부에 검사장비의 구입, 인력 확대, 분석검사실 운영, 모니

터링 제도 구축 등이 요구된다. 즉, 제조업체에는 비용 증가의 부담이, 정부에는 예산 

확보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소비자 후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

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에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후생측면에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

시제” 도입이 갖는 득실을 엄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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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용곤충 시장 및 

가공기술 동향 *
류  정  표  

(한국식용곤충연구소 선임연구원)

1. 새로운 식품군으로서 식용곤충의 대두1)

2050년 인류는 90억 명이 넘는 인구와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생소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의 증가는 현재의 식량생산량보다 약 2배

에 가까운 식량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반대로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로 

초래된 온난화는 지구의 식량생산 지도를 점차 적색신호로 바꾸고 있다. 또한 산업의 

발달로 파괴된 환경변화로 경작지는 부족해지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남획과 해수의 

온도상승은 어족자원도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인류의 새로운 식량자원으로 몇 

가지의 식품군이 대두되었으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식용곤충이다.

식용곤충(Edible insect)이란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곤충을 의미한다. 이 말에는 여

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식품으로의 허용이 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

겠으나 사람들의 인식에서 또는 의학적이나 영양학적으로 인류가 섭취가 가능한 곤충

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일 것이다. 그렇다면 곤충이라는 식품군은 인류역사에서 전

혀 식품으로는 쓰이지 않다가 신규하게 등장하는 식품인가? 그렇지 않다. 곤충은 인류

 * (ryujp@keilab.org). 본고는 세계은행 독립평가단이 2013년 6월에 발간한“The World Bank Group and The Global Food 

Crisis : An Evaluation of The World Bank Group Response”중에서 단기 대응대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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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에서 늘 식품으로 사용되었던 원료이다. 기독교의 성서나 코란에도 등장할 만

큼 오랜 세월 섭취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격히 증가한 식량생산량

은 주로 평야와 산림에서 채집되어 섭취되었던 곤충을 우리의 식탁에서 멀어지게 만

들었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곤충이 식품이라는 인식을 끊어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인류의 생활공간이 숲이나 평야를 벗어나 흙이나 나무와 같은 자연보다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인공적인 환경에 접어들게 되면서 곤충에 대한 인식은 병·해충에 대한 

것만 기억하게 되었고, 이는 현대인들에게 곤충에 대한 혐오감의 근원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곤충이라는 식품군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는 잊혀있던 식

품군이 재정비되어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전 세계 곤충을 섭식하는 인구는 20억 

명에 달하다고 한다. 인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맛

과 향의 기호에 따라 섭취하기도 하고, 영양적인 측면에서 우수성을 생각하여 섭취하

기도 한다. 아직 많은 사람들은 곤충에 대한 이미지가 식품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지만,

식품으로서 재정비되고 있는 곤충은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변화하기 위하여 발전하고 

있다.

앞서 곤충은 현대인들에게 인식에서 떠오르지 않을 만큼 식품과는 멀어지게 되었

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충이 새로운 식품군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곤충의 영양학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 때문일 것이다. 식량 생산량의 증가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 풍성한 식탁을 만들었으나, 세계적으로 아직도 10억 명에 이르는 인구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타 식품군에 비하여 단백질 함량이 월

등히 뛰어나고, 친환경적으로 대량사육이 가능하며, 동일량의 사료와 물에 대하여 생

산량이 많은 곤충의 우수성에 집중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특징이 곤충을 

우리의 식탁에 새로운 식품군으로 등장시키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곤충에 대한 식품으로서의 연구는 아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것은 아니다. 2008

년 네덜란드의 와게닌겐 대학의 소수의 연구팀과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 공동연

구를 통하여 곤충의 생태부터 인공 사육, 곤충을 식품 및 사료로 가공하는 과정, 곤충 

소재 식품 및 사료 제품의 표시 방법 및 마케팅 등의 주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12

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FAO 본부에서 개최된 식량 안보를 위한 

곤충의 식량 및 사료화 잠재성 평가에 대한 국제 전문가 자문회의(International Expert

Consultation on Assessing the Potential of Insects as Food and Feed in Assuring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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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에서 세계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의 하나로서 곤충의 식품 및 

사료 이용의 잠재적 장점에 대한 내용이 공표되었고, 이는 곤충의 식품과 사료 사

용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전 세계에서는 곤충의 식품화와 

사료화에 대하여 연구와 함께 실천하는 기업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정

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로 “곤충산

업육성 5개년” 계획이 2011년부터 1차 시행되었으며, 2016년 2차 계획이 실행되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곤충의 대량사육과 가공기술을 통하여 식품소재 및 식품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하며, 세계동향을 점검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

자 한다.

2. 세계 식용곤충 시장 동향

2.1. 식용곤충 이용 현황

미래 식량대책으로 부상한 식용곤충은 주요 영양섭취원으로 세계적으로 섭취가 되

고 있다. 세계적으로 섭취되는 식용곤충의 수는 국가별 표기법 및 토착언어 사용 등

으로 인해 공식적인 집계가 어려우나 2013년 UN 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에 따르

면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의 수는 약 1,4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조사

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곤충이 수천 종이 넘기 때문에 식용곤충 시장의 영

역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식용곤충 섭식 인원은 약 2억 명으

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간 섭식 인원은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만 약 10억 명

이 넘을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식용곤충은 기존 식품시장의 대체가능성이 높은 영역

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와 미국이 식용곤충 산업 성장 속도가 가장 빠

르고, 산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북유럽 및 미국의 육류 섭취량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미래 단백질 소비 인원은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

문에 단백질 섭취원의 대체재로써 식용곤충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식용곤충 시장의 산업수준은 높아질 것이며, 2025년 경 미국과 유럽의 식용

곤충 시장규모는 약 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는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 수 십 조원의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곤충자원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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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곤충을 이용하는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장인호 2014). 세

계적으로 곤충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80년대부터 애완용 곤충시장이 

형성되면서 곤충산업이 발달하였고 유럽은 화분매개 곤충, 캐나다와 미국은 천적용 

곤충, 아시아지역은 식용곤충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연중&박

영구 2016).

미국 농림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한 Aaron Dossey박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식용

곤충농장을 설립하여 2015년에 전년대비 20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미국의 뉴욕, 샌

프란시스코, 텍사스 등 해안대도시를 포함한 내륙 지역에서도 식용곤충 판매 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식용곤충연구소 2015).

아시아에서 식용곤충 섭식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국가 중 하나인 태국은 세계에서 

귀뚜라미 생산을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2만 여 농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

고 있다(Hanboonsong 등 2013). 태국 귀뚜라미 사육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귀뚜라

미 사육은 태국의 지방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가 수입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태국에서 귀뚜라미 사육

은 중요한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Halloran A 등 2017).

국내 곤충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데 친환경농업과 시설농업의 성장으로 천적 곤충과 화분매개 곤충 시장뿐만 아니라 

식·사료용, 생명공학기술과 관련 있는 의약용 곤충시장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김연중, 박영구 2016).

2.2. 정책 동향

식용 및 사료용 곤충 사육 및 판매에 대한 규정과 법률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식용

곤충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프레임워크 및 표준화가 필요하

다. 국가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소비자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

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을 만들어 식용곤충의 생산과 

식품 및 사료로서의 사용에 대한 법률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국제

식품규격에서 곤충에 대한 특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곤충”은 분류상 “혼

입물”에 포함된다(UN FAO 2013).

세계적으로 곤충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및 유럽연합 등은 미생물농약제조법, 식

물상과 동물상 관리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곤충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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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미국은 곤충 기반 식품은 식의약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에 따라 GMP 시설에서 제조하고 곤충사료는 일반적 안전기준(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에 의해 승인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식약처(FDA)는 식품안

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의해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을 

위한 규정과 규제 해당자, 교육의무, 기록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식용곤충 

역시 FSMA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식품안전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식용곤충 시장의 안정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곤충의 자원화 및 산업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소비자 인식전환 및 홍보프로젝트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장인호 

2014).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용곤충이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영양학적 가치가 

우수함을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연방식품안전청(Federal agency for the safety of

the food chain, FASFC)은 2015년 유럽 식용곤충식 안전지침서(EU edible insect food safety

guide)를 공표하면서 유럽 내 식용곤충의 대량 조리 및 유통을 위한 살균 및 멸균 등

의 전처리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방식품안정청

(FASFC)와 영국 식품규범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은 식용곤충을 통해 유해물질을 

섭취하게 될 여지가 있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5년 유럽식품안정청(EFSA)

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용곤충이 위험요소는 미미하며, 오히려 안정성과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의 주도 하에 식용곤충 시장 

확산과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각 국가별로도 식용곤충 산업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2013년 12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는 귀뚜라미, 메뚜기, 딱정벌레 등 10종을 식용으로 허가하는 식용곤충법을 공표하여 

식용곤충 시장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유럽의 Novel food 규제와 유사하게 Australia-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Standard 1.5.1–Novel Foods를 만들어 식용곤충을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 안정성을 규제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태국, 일본 등의 식용곤충 섭식

이 가장 활발하며, 특히 일본의 식용 곤충 관련 정책적 기반이 가장 뿌리가 깊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동물애호관리법(애완곤충), 식품위생법(식용곤충) 등 법률을 

정비하고 2002년부터 산·학·연이 연계하여 “곤충테크놀로지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

다(농촌경제연구원 2015). 일본은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첨단기술산업진흥센터(STAFF),

농림수산기술정보협회 등이 협력해 2002년 “2002 곤충산업 활성화 워크숍”을 일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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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개최하였으며, 정부 및 연구기관의 지원 아래 민간기업과 대학, 지자체, 농업

협동조합, 농가 등이 연계하여 곤충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최근 국내에서도 식용곤충 산업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특

히, 국내 식용곤충 시장은 도입기 단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즉, 정부 주

도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이나 관련 사업 또한 산업의 도입기에 이뤄지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국내 곤충시장 규모에서 식용곤충 산업의 비중이 크지는 않

지만 향후 5년 간 식용곤충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

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제1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곤충이 한

시적 식품원료로 등록되어 식용곤충 시장을 확대하여 왔다. “제1차 곤충산업 육성 5

개년 계획”과 함께 곤충시장 규모가 2011년 1,680억 원에서 2015년 3,039억 원으로 1.8

배 상승하였으며, 사육농가는 2.7배 증가하였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

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은 곤충 자원의 기존 시장 확대를 위한 최적 지원 체

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곤충산업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2020년에 곤충 산업 시

장 규모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요가 견인하는 미래 농업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3. 식용곤충 산업 선도국가 및 기업 현황

세계적으로 곤충을 섭식하는 국가는 매우 많으며, 특히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권

의 중국 및 태국 등에서 주로 곤충 섭식이 이뤄져왔다. 아프리카 대륙의 곤충 섭식은 

상업 목적이 아닌 생존을 위한 영양분의 원천으로써 곤충 섭식이 이뤄져 온 반면, 활

발히 섭식이 이뤄져 온 아시아권에서는 상업 목적으로 식용곤충이 재배 및 섭식되어 

왔다. 중국은 식용 혹은 약재로 곤충을 사용한 역사가 5,000년이 넘으며 태국은 2만개 

이상의 농가에서 연간 7,500톤의 곤충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손쉽게 곤충요리를 

구매할 수 있으며 튀긴 곤충은 태국에서는 흔한 음식이다(한국식용곤충연구소 2015).

하지만 식용곤충 산업이 고도화되고, 전처리 및 가공을 거쳐 상품화가 되기까지 오

랜 시간이 걸렸으며, 최근 식용곤충이 미래 식량자원으로 각광받으면서 주로 미국 및 

유럽에서 상품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용곤충을 원료로 에너지바, 푸드트

럭, 레스토랑 등을 통해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은 제품 브랜드를 바탕으로 기

업화 되어 있어 식용곤충 시장이 하나의 식품 소비재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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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식용곤충 식품 업체는 차풀(Chapul), 엑소(Exo), 식스푸드(Six Foods), 비티푸드(Bitty

Foods), 넥스트 밀레니엄 팜(Next Millenium Farms), 씨푸푸드(C-fu foods), 및 멀씨메르카

도(Merci Mercado) 등 다양한 식용곤충 기업이 있으며 차풀과 엑소는 미국내 식용곤충

업체명 제품 특징

차풀(Chapul)

Ÿ 유타주에서 5명의 동업자가 모여 만든 귀뚜라미

(Cricket) 식품 전문회사로 2015년 미국 에너지바 시

장 선두를 차지함

Ÿ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판로 개척

엑소(Exo)
Ÿ 차풀의 경쟁업체로 귀뚜라미 단백질 바를 제조하며, 

전 세계 클라우드 펀딩 사례로 유명함

식스푸드(Six Foods)

Ÿ 귀뚜라미 스낵을 생산하며 귀뚜라미, 쌀, 콩을 원료

로 ‘Chirps’라는 칩을 개발함

Ÿ 2015년부터 바비큐, 씨솔트, 체다치즈 맛을 선보고 

있음

비티 푸드(Bitty Foods)

Ÿ 미국 유명 쉐프인 Tyler Florence를 총괄책임자로 

고용하여 귀뚜라미 파우더를 활용한 쿠키 등을 생

산해 온라인으로 판매함

넥스트 밀레니엄 팜
(Next Millenium Farms)

Ÿ 캐나다 온타리오에 본사를 두고 식용곤충 원스톱 

상점(One-stop shop)을 운영하고 있음 

호퍼푸드
(Hopper Foods)

Ÿ 식스푸드와 같이 클라우드 펀딩의 성공을 통해 성

장한 업체로 식용곤충과 다양한 식품을 조합해 에

너지바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음

식용곤충 푸드트럭
(Food truck at UConn)

Ÿ 코네티컷 대학 내 운영되는 푸드트럭에서 식용곤충

을 판매함

어스파이어 푸드 그룹
(Aspire Food Group

Ÿ 2012년 McGill 대학의 5명의 MBA 학생에 의해 시작

된 기업으로 소셜펀딩을 통해 농장을 설립해 식용

곤충을 생산하고 있음

씨푸푸드
(C-fu foods)

Ÿ 2014년 미국에서 시작한 씨푸푸드는 곤충을 분말화

하기도하고 단백질을 추출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곤

충 전문 가공 기업임

멀씨 메르카도
(Merci Mercado)

Ÿ 멕시코에 위치하면 미국 마이애미에도 진출하고 있

는 멀씨는 건조메뚜기를 가공하여 스낵류를 제조하

여 판매하고 있음

그림 1.  미국 식용곤충 관련 기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32 | 2017. 11.

을 활용한 에너지바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다. 식스푸드는 귀뚜라미 스낵

을 생산하고 비티푸드는 귀뚜라미 쿠키를 생산하고 있다. 어스파이어 푸드 그룹은 

MBA 학생에서 시작한 회사로 소셜펀딩을 통해 농장 설립에 성공한 기업으로 팜투테

이블(Farm to Table) 스타일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최근 미 코네티컷 대학교에서는 식

용곤충식 푸드트럭(Food truck at UConn)인 더 버거버스(The Burger Bus)가 운영되고 있

는데 캠퍼스 주간지를 통해 식용곤충의 가치를 알리는 광고를 하고 있다(한국식용곤

충연구소 2015). 게다가 씨푸푸드(C-fu foods)의 경우 곤충을 단순히 분말화하는 것에 

그치치 않고 단백질을 분리하여 조직곤충단백(Textured Insect Protein, TIP)을 제조하는 

등 곤충에 대한 가공기술을 개발하였다.

유럽에서는 “에더블 유니크(Edible Unique)”가 가장 대표적인 영국의 식용곤충 기업

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국의 “타일랜드 유니크”사와 더불어 1세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품보다는 식용곤충을 1차 가공하여 판매를 하는 쪽에 가깝다. 영국의 기업

인 “버그 그럽(Bug Grub)”은 정기적으로 모든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스

그림 2.  유럽 식용곤충 관련 기업  

업체명 제품 특징

에디블 유니크
(Edible Unique)

Ÿ 영국의 대표적인 식용곤충 전문 판매회사

Ÿ 식용곤충 관련 식품 판매보다는 식용곤충 1차 가공 

원료 판매업체에 가까움

버그 그럽
(Bug Grub)

Ÿ 식용곤충 관련 제품 공급·판매 및 식용곤충 스낵, 

파우더 등을 판매함

Ÿ 식용곤충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운영  

유럽 엔토모파지
(Europe-entomophagie)

Ÿ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용곤충 전문판매 업체

Ÿ 식용곤충 1차 가공물 뿐만 아니라 조리식품 판매 및 

조리책자 판매 등을 병행하고 있음

하이프로마인
(Hipromine)

Ÿ 폴란드의 대표적인 곤충 단백질 개발 기업

Ÿ 곤충의 사육기술뿐만 아니라 곤충을 활용한 사료, 

단백질, 오일 등을 만들고 있음

프로티팜
(Proti-Farm)

Ÿ 네덜란드의 곤충 유래 식품소재 개발 기업

Ÿ 국내에서는 아직 식용으로 알려지지 않은 렛서밀웜

(phoenix worm)을 활용하여 사육법 및 제품을 개발

하고 있음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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낵, 부시터커 및 파우더를 판매하고 있다. 버그 그럽에서는 식용곤충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용곤충 관련 기업인 “유럽 엔

토모파지(Europe-entomophagie)”는 식용곤충 1차 가공물 판매뿐만 아니라 식용곤충을 

활용한 쿠키, 사탕 스낵류 등과 식용곤충 조리책자 등을 판매하고 있다.

유럽에서 곤충에 대한 가공 및 식품개발로 유명한 기업은 폴란드의 하이프로마인

(Hipromine)과 네덜란드의 프로티팜(Proti-Farm)이 있다. 두 기업 모두 곤충의 사육기술 

및 가공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곤충 유래의 단백질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것에 주력하

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하이프로마인은 곤충의 사육분야에서 자동화 사육기술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곤충에서 단백질과 오일을 분리하고 이를 활용하

여 사료화, 소재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식용곤충 섭식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인 태국의 “타일랜

드 유니크(Thailand Unique)”는 2004년 설립되어 현재 아시아에서 식용 곤충 및 제품을 

가장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로 식용곤충 1차 가공

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식용곤충으로 브랜딩에 성공한 사

례로 평가되고 있다. 인공향, 보존료 및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식용 곤충으로 만든 보드카 등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선보이고 있다. 현재 태

국에서 식용곤충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인 하이소(Hiso)는 단순 건조된 귀뚜라미 및 누

애번데기를 분말화하여 조미한 상품을 태국 전 지역으로 유통하고 있다. 단순 조미된 

건조곤충이지만 소비자가 친근하도록 캐릭터로 만들고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방

콕 내 어느 유통점에서나 하이소의 스낵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림 3.  태국 식용곤충 관련 기업  

업체명 제품 특징

타일랜드 유니크
(Thailand Unique)

Ÿ 태국의 대표적인 식용곤충 전문 판매회사

Ÿ 식용곤충 관련 다수의 식품 판매 중임

하이소
(Hiso)

Ÿ 식용곤충 관련 제품 공급·판매 및 식용곤충 스낵, 

을 태국전역에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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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태국 등 오랫동안 곤충을 섭식해온 국가와 달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미국에서 산업의 수준이 고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식용

곤충의 1차원적 형태의 섭취가 아닌, 가공 및 타 식재료와의 혼합을 통해 제품화하고 

브랜딩에 성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전환 및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미

국의 기업들은 주로 크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본 투자

를 통해 산업을 고도화한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식용곤충의 외형적 특성

으로 인해 소비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높

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통해 시장 확대에 앞장서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식

용곤충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제품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 브랜딩을 통해 소비자 인

식개선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식용곤충 식품 가공기술 동향

식용곤충 가공과 관련한 기술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발달해 왔으며, 식용곤충의 섭식

과 관련해서 크게 원재료 가공기술, 단백질 가공기술, 오일류 가공기술의 3가지 가공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식용곤충의 영양학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특성

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애고, 영양성분의 우수성은 유지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1. 원재료 가공기술

원재료 가공기술은 1차 가공을 통해 식용곤충의 건조 및 분말화를 위한 가공기술

을 의미한다. 식용곤충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용곤충을 가공식품으

로 개량하여 유통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식용곤충 원형보다 분말에 

대한 기호도와 선호도가 높아 식용곤충을 가공하여 상품화한다면 상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Hong 2016). 태국과 라오스에서는 칠리 반죽에 물장군

(Lethocerus indicus) 분말을 넣은 것이 인기가 매우 높은데 곤충을 통째로 먹는 데 익숙

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반죽 형태의 식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UN FAO 2013).

분말의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되면 건조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분활성도가 낮아져 

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분말화를 통해 크기가 줄어들어 운반이 용이해지고 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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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진될 수 있다. 대표적인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을 이용하여 제조한 분말

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저장 안정성 연구 결과, 갈색거저리 유충 분말은 20℃에서 1

년 이상 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0.2% 정도의 토코페롤 첨가는 지질, 단

백질의 산화 안정성 및 미생물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저장

성 개선에 유용할 것으로 보고되었다(손양주 등 2017). 이러한 갈색거저리의 분말화

를 통해 섭식이 가능한 식품으로의 적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파스타는 15%, 쿠키는 25%의 분말 첨가가 제조 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갈색거저리 유충 분말의 첨가로 기호도 및 품질 특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민경태 등 2016).

고소애라고도 불리는 갈색거저리는 고단백이면서도 다른 식용곤충에 비하여 탄수

화물 함량이 낮고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상품가치가 크다.

쌀가루에 압출성형 공정을 적용하면 분자구조의 변화와 물리적 작용에 의해 쌀 스낵

의 제조가 가능한데 갈색거저리를 첨가한 쌀 압출성형물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

구가 보고되었다. 연구 결과 갈색거저리 첨가 함량이 높을수록 수분 흡착기수가 증가

하고 항산화 특성을 보였으며 산패도는 첨가 함량이 높을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갈색거저리의 첨가로 조직감과 영양적인 부분이 개선된 쌀 팽화스낵을 제조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영 등 2017).

살아있는 식용곤충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는 블랜칭법이 선호되고 있는데 블랜칭

법은 끓는 물에 재료를 담그는 방법으로 뜨거운 물이 빠르게 침투하게 되므로 희생 

동안의 변질을 억제할 수 있고 효소의 불활성화 및 살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희생

법이다. 곤충은 내재된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산화 및 위생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 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의 

블랜칭법 후 냉장 저장 동안의 단백질 및 지질 산화 안전성과 위생 안전성 연구 결과 

갈색거저리 유충을 제외한 곤충은 10~14일 이후로 지질 산패 지표 값이 급격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균수도 비슷한 시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

어 4종의 최대 냉장 저장기간은 10~14일인 것으로 보고되었다(Son YJ 등 2016).

2016년 일반식품으로 인정받은 쌍별 귀뚜라미(Gryllus bimaculatus)는 불포화지방산 

및 필수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의 함량이 높으며 면역력 증가의 원료로도 연

구되는 등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공 및 유통안정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시행된 식용 귀뚜라미 분말의 저장기간 동안의 품질 변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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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 수분함량, 산가, oleic acid 및 향미가 저장기간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 나타났으며 유통기한 산출 결과 25℃ 유통조건에서 18개월까지 귀뚜라미 분말의 

품질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현 등 2016).

4.2. 단백질 가공기술

단백질 가공기술은 식용곤충의 핵심 영양분인 단백질을 추출해 다양한 식품과 혼

합함으로써 식용곤충의 영양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식용곤충에

는 일반적으로 9~25%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용곤충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보다 곤충 단백질이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없게 식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더 쉽게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5종의 식용곤충의 단백질 성분 분석 연구에 따르

면 필수 아미노산 함량은 대두와 견줄 수 있는 양이었으며 식용곤충의 단백질은 품

질이 우수하고 겔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i L 등 2013).

용매 내 용해도에 따라 추출된 단백질 그룹을 분리하면 식품 및 사료 산업의 특정 

응용분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수용성 및 비수용성 조각을 생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사슬 길이 단백질을 얻기 위한 효소프로세스가 있다. 또 다른 단백

질 분리 방법은 유동상 크로마토그래피 및 초미세여과이다. 현재 단백질 추출비용은 

터무니없이 높다.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수익성과 산업 응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UN FAO 2013). 현재 국제적으로 곤충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식품소재 또는 상품화시킨 기업은 폴란드의 하이프로마인(Hipromine), 네덜란드의 프

로티팜(Proti-Farm), 미국의 씨푸푸드(C-fu foods) 그리고 국내 기업인 ㈜케일(KEIL)이 있

다. 특히, 곤충에서 분리된 단백질을 대량으로 분말화한 기업으로는 케일이 선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아직 세계 식용곤충 단백질 개발시장이 초기의 개발단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의 기술로 빠르게 개발된다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4.3. 오일류 가공기술

곤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단백질 분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지 또한 곤충의 

주요한 성분으로 유지를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필수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으

므로 곤충의 유지를 분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식용곤충에서 유지를 추출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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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오일류 가공기술이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오일

류 가공기술을 통해 유지 섭취의 기회가 열린다면, 식용곤충이 식량난을 해결하는 핵

심 대체식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에서 추출 방법에 따른 갈색거저리(Tenebrio molitor), 외미

거저리(Alphitobius diaperinus), 집귀뚜라미(Acheta domesticus), 및 두비아 바퀴벌레(Blaptica

dubia)의 유지를 분석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추출 방법은 Aqueous 추출법, 산업에서 주

로 쓰이는 Soxhlet 추출법 및 실험실 규모에서 쓰이는 Folch 추출법으로 총 3가지였다.

연구 결과, 추출 방법에 따라 추출되는 유지의 양과 종류가 달랐으며 추출 방법은 지

방산 조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queous 추출법을 통해 추출 시 오메

가3 지방산 함량이 높아 (오메가6지방산/오메가3지방산)의 비율이 낮고 Folch 추출법

은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Soxhlet 추출법을 통해 추출한 유지는 유리지방산과 모노아

실글리세롤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제과정이 필요하지만 

Aqueous 추출법을 통해 추출한 유지에는 그러한 성분이 없어 정제과정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Tzompa Sosa DA 2014). 또한 국내에서는 갈색거저리의 유지를 올리브 오일과 같은 

비가열압착(cold-press)법을 활용하여 고급 식용유를 생산하고 초임계유체(supercritical fluid)

를 이용한 추출법도 개발 중에 있다.

서양종꿀벌(Apis mellifera), 장수말벌(Vespa mandariaia), 왕귀뚜라미(Teleogryllus emma),

갈색거저리(Teaebrio molitor) 및 장수풍뎅이(Allomyrina dichotoma)의 유충으로부터 추출

한 지방산 조성을 정량, 비교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료는 세척, 탈수, 감압여

과, 열풍건조 및 분쇄의 과정을 거쳐 제조되었으며 Soxhlet 추출법으로 유지를 추출하

였다. 서양종꿀벌을 제외한 곤충소재들의 조지방 함량은 전통적 식용유지 제조 원료

인 대두의 조지방 함량과 유사하거나 높아 식품가공용 식용유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곤충소재 유지는 상당량의 불포화지방산과 필

수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왕귀뚜라미와 갈색거저리 유충의 linoleic acid 함량은 다

른 곤충소재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기능성 유지로서의 원료로도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석 등 2013).

식용유지는 저장 및 가공과정 중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산패가 일어날 수 있다. 탈

수, 저온 보관, 조리법이 곤충(바구미 유충)의 유지 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연구에 따르면 3일 이내의 냉장 혹은 한 달 이내의 냉동 보관과 훈연이 유지 보존

에 최적의 보관 방법이며 일광건조, 끓이기 및 굽기의 방법은 과산화물가(유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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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iencheu B

2013). 따라서 곤충 유지의 산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을 사용하지 않는 비가열압

착법이나 초임계추출법은 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판단되며 이에 맞는 

적절한 보관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곤충으로부터 추출한 유지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낮은 온도(~5℃)에서도 액체

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이화학적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곤충의 유지는 식품산업에서의 사용에 제한적일 수 있다(Tzompa Sosa DA 등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분별법(dry fractionation)을 통해 곤충 유지의 화학적 구성

과 물리적 특성을 바꾼다면 곤충 유지의 제한적 사용을 극복하여 식품에 적용할 수 

있다. 자연분별법은 탈납(winteriz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완전히 용해시킨 유지

를 냉각하면서 생성되는 결정 부분을 액체로부터 여과하여 분리하는 방법이다(고정

삼 2006). Tzompa Sosa DA et al(2016)는 갈색 거저리 (Tenebrio molitor) 유충의 유지를 자

연분별법으로 분별하여 그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분별 시 냉각 온도에 따라 

유지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4℃로 냉각 시 얻어진 고체 부분은 마가린과 

같이 단단한 유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2℃로 냉각 시 얻어진 고체 부분은 반고체

의 특성을 보였으며, 분별 전의 유지와 분별 후의 유지의 지방산 조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자연분별법을 통하여 갈색 거저리 유지의 식품 소재

로서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다른 곤충 소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갈색 거저리 유충으로부터 추출된 유지

자료: Tzompa Sosa DA 등(2016).

곤충의 유지는 식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바이오디젤의 제조에도 이용될 수 있

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유지와 동물성 유지 등을 통해 제조되는 디젤로 재생유지의 

일종이다. 바이오디젤의 생산에 대두, 해바라기씨 등 식용 가능한 것들이 이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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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데 비용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원료보다 좀 더 저렴한 공급 원료로 대두되

는 것이 바로 곤충이다. 곤충은 유기성 폐기물을 곤충의 유지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유지는 추출되어 바이오디젤 생산에 이용될 수 있고, 추출 후 남은 잔여물은 

단백질 사료로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곤충은 바이오디젤의 공급 원료로서 잠재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 Q 2011).

5. 결론

  2012년 FAO 본부에서의 자문회의로 곤충이 식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지도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세계에서는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곤충에 대한 품종 

조사, 식·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곤충의 대량사육 기술 개발, 곤충의 식품화를 위

한 소재화 공정 개발, 자연스러운 곤충의 섭식을 위한 조리법 개발 및 가공식품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곤충의 식품으로서의 발전에는 아직도 많은 장벽이 남아 있

다. 소비자의 곤충에 대한 혐오적인 인식, 충분하지 못한 생산량으로 인한 낮은 가격

경쟁력, 원료 자체의 주목에 비하여 떠오르지 못하는 스타 상품군의 부재 등이다. 이

에 현재 필요한 곤충의 생산 및 가공기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의 중요

성이 대두된다.

첫 번째로 곤충의 자동화 대량 사육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식용곤충의 사육방식은 

사육환경에 따른 현대식과 재래식이 있지만, 사육기술 자체적으로는 아직도 대부분이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력으로 사육하여 생산하는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

으므로 곤충의 사육 단계별 또는 가공단계별 자동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인

력을 통한 사육은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만 가능한 방법으로 높은 인건비가 투여되

는 우리나라나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곤충의 생산단가가 낮을 수 없는 시장상황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곤충의 생산 이후 2차, 3차, 완제품으로 가공되는 공정에서 더

욱 가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곤충 유래의 식품 자체에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곤충과 곤충을 함유한 스타상품이 필요하다. 앞서 본문에서 해외에서 판

매되는 곤충을 함유한 완제품들을 살펴보았고 식품소재 개발 현황을 보았지만, 아직

까지 곤충자체가 식품으로서 주목받는 것에 비하여 알려져 있는 스타상품은 존재하

지 않는다. 스타상품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곤충 또는 곤충 유래의 식품소재를 활용한 

완제품 제조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곤충이 식품으로 주목받은 후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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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통적으로 섭취하였던 단순 건조나 일부 분말화하는 정도의 제품화기술이 존

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수의 가공기술로 입도(fineness number)별 분말화가 가능하

고, 단백질 추출 기술이나 원료화 기술로 소비자 친화도가 높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상품으로 곤충을 섭식하는 것에 친근감을 부여하여야 한다. 스타상품

이 시장에 등장하여야 상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곤충과 곤충 유래의 식품소재가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곤충의 식품 이용과 식품소재 사용의 제도가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곤충을 섭식하거나 가공하는데 있어서 외형적인 거부감이나 어려움도 

있지만, 곤충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도 소비자와 기업에 불

안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제도적으로 명확한 규격과 기준을 제시할 경우 기업은 

가공에 허용범위가 명확하여 곤충을 가공할 수 있는 접근범위가 넓어질 것이며, 소비

자의 경우 제도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 곤충을 섭식한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

낄 수 있을 것이다.

곤충은 식품개발과 식용은 아직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로서 단백질 가공기술과 유

지 가공기술을 곤충에 접목하여 신규 식품소재 및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무궁무진

한 식품원료이다. 게다가 단백질의 하위형태인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은 체내 기능성

을 나타낼 확률이 높은 형태로 향후 기능성 식품 개발에도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국내 식품기업 및 식품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되는 과도기의 곤충 

유래 식품시장에서 소재 및 식품개발로 세계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은 국내 식용곤충 산업이 성공적인 식자재원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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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

김  수  희
(경민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1. 왜 곤충을 식량으로1)

1.1. 곤충식의 시작  

곤충을 먹는다는 의미의 새로운 용어로서 “entomophagy”가 있다. 이의 의미는 옥스

퍼드 온라인 사전에서는 “the practice of eating insects, especially by people” 즉 직역하면 

“사람이 곤충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영어의 기록은 

1871년이라고 한다. “Entomophagy”와 유사한 단어로 “insectivory”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어떤 생명체(any organism)이든지 곤충을 주로 또는 곤충만을 먹고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entomophagy의 개념을 “사람이 식용곤충을 먹는 것”

이란 의미 (Joes Evans et al.(2017), pp.55~58)를 가지는 “곤충식(昆蟲食)”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1,900종 이상

의 곤충을 이미 오래 전부터 섭취해 왔다. 성경의 레위기(11: 21, 22)에서는 “다만 날

개가 있고 네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베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

  * (kshee@kyung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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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개역개정)”, 신약의 마태복음(3:4)에서도 “이 요

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개역개

정)”와 같이 메뚜기를 먹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구약의 레위기가 씌여진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기원전 1400여년 경이라고 하니 인류가 곤충을 먹어온 역사

는 적어도 3,000년 이상이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위 레위기 기록의 몇 가지 영

어 번역 버전(KJV, NLT, NIV, ASV 등)에 따라 이 구절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 되고 있

는데, 여기 문장에서 나온 곤충의 단어들을 모아 보면 “locust, bald locust(katydid), crick-

et, beetle, grasshopper” 등이 나오며 또한 “이들 곤충과 이의 종류들(the locust after his

kind(KJV), the locust after its kind(ASV))”이라고 하여 이미 기원전부터 다양한 곤충을 먹

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5,000년 전 고대로부터 곤충을 먹어왔다는 이야기

도 있으니, 아마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부터 곤충도 식량의 일부로 사용되어졌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곤충 섭취는 주로 수렵채집의 형태로 바로 먹거나 최근이라 하여

도 대부분이 수렵·채집하여 그 지역에서 말리거나 볶아서 또는 튀김과 같은 간단한 조

리과정만을 거쳐 섭취한 것이 주된 소비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곤충생산과 소비가 많

았던 태국이나 중국 등 일부에서는 채집된 곤충이 모아져 일부가 유통이 되고 있었다.

2008년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Wageningen

University)이 협력하여 곤충사육과 섭취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식용곤충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곤충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그들은 이 연구의 결과와 

2012년 1월 로마의 FAO 본부에서 있었던 식품과 사료로서의 곤충의 잠재성에 대한 

국제 전문가 자문협의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곤충생태학, 사육, 곤충의 식품과 사료로

의 가공, 곤충 식품과 사료의 라벨링과 마케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통하

여 그동안 곤충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식용곤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발간하여 공유함으로 국제적인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FAO Report 2013).

이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3년 이후로 미래의 기아 퇴치, 영양보충 및 단백질 

공급, 환경오염의 저감 등을 위한 대비로 전 세계가 식용곤충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인류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축과 반려동물의 사료식량으로도 식용곤충을 적극 활용하

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는 미래 식량문제의 대안이자 친환경적

인 식품으로서 식용곤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벨기에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의 몇몇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곤충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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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신소재로서 인지되면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2~3년 사이 많은 신규 업체들이 식용곤충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1.2. 식용곤충의 경쟁력

앞서 이야기 한 바 와게닝겐 대학(Wageningen University)에서는 FAO의 지원을 받아서 

식품으로서 곤충의 활용과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곤충이 

영양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매우 유용한 지속가능한 식품소재로 부가가치가 높은 다

양한 신소재로서의 개발과 보급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

식용곤충은 사료의 이용률이 높고, 사육하는 동안 가축에 비하여 훨씬 적은 온실가

스와 암모니아를 방출하며, 물소비량도 적고, 사육 시설의 공간요구도가 낮고, 노동 

강도가 낮은 편이어서 여성들도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육축에 비하여 높은 사

료효율, 빠른 생활사, 낮은 폐기율 등과 같은 많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특성

을 가지고 있다(FAO 2013).

곤충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식품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실이며, 곤충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필

수아미노산의 조성도 우수한 양질의 단백질이다(Simone Belluco 등 2013). 지방의 경우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육류에 비해 상당히 높고, 곤충 표피의 키틴질로부터 유래되는 

식이성섬유, 칼슘이나 철과 같은 무기질함량과 비타민에 이르기 까지 곤충의 영양기

능 가치는 매우 우수하다<표 1, 표 2>.

표 1.  동결 건조한 식용곤충과 소고기의 영양함량 비교 
단위: %

영양소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소고기

탄수화물 10 22.8 0.2

단백질 48(48~57) 54.5 55

지방

불포화지방산 77 - 54

포화지방산 23 - 46

합계 36 15.7 41

식이성 섬유 5.8 - 0

비타민 0.01 - 0.007

회 분 3.2 7 0.008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분석 데이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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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연세세브란스병원과의 협동연구에서 환자식으로 식용곤충이 제공되

었을 때 환자들의 치료 회복과 예후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제지방량(fat free

mass)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근육량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체중손실

도 대조군 환자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곤충

식품 메뉴도 개발하여 제시한 바 있다(국립농업과학원 2016). 이 연구에서 식품교환

표상 단백질 식품 1교환 단위에 해당하는 단백질 8g을 섭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식

품의 양이 갈색거저리유충이 가장 작아서 많은 양을 먹고 소화시키기 어려운 환자들

에게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그림 1>. 이

와 같은 연구 결과에 힘입어 현재는 추가적인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곤충식의 임상효

과를 계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표 2.  일반육류와 누에번데기(생체)의 무기질 함량 비교

성분(mg%) 번데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철 7 1.67 0.8 nd*

칼슘 24 6.5 8 8

아연 2.1 3.41 1.6 1.26

구리 0.45 0.05 0.13 0.06

마그네슘 54 19.25 17 26

  주: *nd: not detected.

자료: Simone Belluco 등 2013(원자료: Longvah T 등 2011).                               

그림 1.  식품교환 1단위인 단백질 8g을 공급하기 위한 식품의 양(g)

자료: 국립농업과학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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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용곤충산업 현황

2.1. 우리나라의 식용곤충산업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 들녘에서 메뚜기를 잡아 

별미로 즐겼고, 1960~70년대 양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비단실을 뽑고 남은 

부산물로써 나온 번데기를 많이 먹었다. 1980년대 이후 양잠산업이 점차 사양화되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누에나 뽕잎, 오디 등의 제품화로 양잠산

업이 바뀌게 되었고, 한때 우리만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었던 번데기는 이제는 거

의 찾아볼 수가 없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곤충의 이용과 활용에 다각적인 관심과 산업성장의 필

요성을 인식하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로 곤충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2>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과 2020년을 예상한 

2016년의 보도자료로 실제로 2016년도에 사육농가수가 이미 1,300 농가가 되었고 올

해 곤충산업 시장의 규모도 6,00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는 1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재전망하게 되었다. 2016년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곤

충산업 분야에서도 식용곤충 분야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식용곤충산업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수행되고 있

다. 2015년 곤충유통업체의 곤충 취급 비중을 보면 애완학습곤충의 취급 비중이 

85.7%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매출 비중액은 61.5%이었고 식용곤충은 8.9%의 취급 비

그림 2.  우리나라의 곤충산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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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농가수(개소)

곤충산업시장(억원)

        2011     2015     2017     20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201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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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에도 매출액의 비중은 20.8%로 식용곤충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2020년도에 식용곤충의 매출액이 1,000억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농

림축산식품부 2016)

농촌진흥청의 연구로 갈색거저리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

풍뎅이 유충이 2016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적인 신소재식품의 인증 절차를 통

과하여 일반식품으로서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섭취

해 오던 벼메뚜기와 누에번데기, 백강잠과 더불어 7종의 곤충이 식품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의 식품등록을 위하여 

연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식용곤충 등록 준비와 함께 2014년부터 경민대학교, 연세

그림 3.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식용곤충요리 관련서적 

발간연도 2017 발간연도 2016 발간연도 2016

발간연도 2015 발간연도 2015 발간연도 2014

자료: 농촌진흥청 식용곤충과조리(2014), 고소애로만든한식(2015), 어린이곤충조리교실(2015), 창업을위한 식용곤충요리(2016), 고

소애로만든 환자식메뉴(2016); 김수희 식용곤충요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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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영양팀과 함께 식용곤충의 조리 적용과 메뉴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2014년 “식용곤충과 조리”로 시작해서 갈색거저리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이

용한 5권의 식용곤충 요리책이 발간되어 식용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최근에는 메뚜기,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을 더하여 5가지 식용

곤충을 이용한 기초조리법에서 응용요리 소개한 “식용곤충요리(2017)”책도 발간되었

다<그림 3>. 또한 어려서부터 곤충과 익숙할 수 있고 식용곤충에 대한 이해와 친근

감을 높이기 위하여 2016년 국립과천과학관의 식용곤충전 등을 통하여 어린이를 대

상으로 다양한 식용곤충 요리교실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으며, 일반인들도 식용곤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2016년 2월에는 예천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교

육 등 다양한 식용곤충 요리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였다. 이후로 예천군에는 식용곤

충판매장과 함께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다양한 한식요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고소

애식당”이 오픈되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식용곤충을 이용해서 제과류와 음료류를 판매한 카페는 흑

석동에 위치한 “이더블카페”인데 현재 양재동에서 2호점이 개설되어 다양한 식용곤

충 음료와 디저트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식용곤충제품을 판

매하고 있다. 식용곤충 식당으로는 2015년에 오픈한 “빠삐용의 키친”이 있으며, 그 외

에도 서울에서 가장 우수한 식당으로 손꼽히는 몇몇의 고급 식당에서 메뚜기나 번데

기, 누에, 갈색거저리 유충을 메뉴에 반영해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나 아직까

지는 일반 외식업체나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가까이에서 곤충식품이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용곤충과 식용곤충의 유용성분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씨제이나 (주)농심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식용곤충의 이용가능

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주)한미양행에서는 갈색거저리 유충 지질의 탈지

정도에 따라서 분말을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고 향후 귀뚜라미나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등 다양한 식용곤충 파우더를 제품화하고자 준비 중이며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개발도 연구 중에 있다. 양주시의 (주)인섹트비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식용곤충

가공공장을 세워서 고소애국수, 고소애조미료, 고소애누룽지, 반려견 사료 등의 제품

을 선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식용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이 시도되고 있어 

식용곤충의 사육생산단계에 이어서 가공과 제품화의 다각적인 식용곤충 시장이 형성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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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계 식용곤충산업

세계 곤충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억 600만 달러이다. 아시아의 주요 

시장은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 1,200만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유럽에서는 

영국, 벨기에,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주요 국가이며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과 멕시

코가 가장 큰 시장이다.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곤충의 유형으로는 2015년 기준 딱정벌레류(beetles)가 31%

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며, 유충류(caterpillars)는 18%의 시장 점유율을 보

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딱정벌레류가 31%에서 29%로 시장점유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메뚜기나 풀무치, 귀뚜라미류는 에너지 바(bar)나 제과류의 형태로 가공제품 

공급의 증가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공품으로는 에너지 바나 

쉐이크류가 주요 제품이 될 것으로 보았다. 식용곤충을 기반으로 하는 분말과 에너지 

바는 2015년에 모든 식용 곤충 시장 점유율의 54% 이상을 차지하였다. 곤충의 제품 

유형으로는 곤충 자체인 원형형태 제품이 65%를 차지하여 가장 대표적인 곤충의 유

통형태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는 분말이나 코팅 등의 가공제품의 형태가 더 우세할 것

으로 보았다.

주요 시장조사 기관에서는 2016~2023년 연평균 성장률은 42%에 시장규모는 5억

2,200만 달러의 규모를 예상하였다(Tomas Weigel(Lao PDR) 2016). Global Market Insights,

Inc.의 보고서(2016)에서도 세계의 식용곤충 시장은 2023년에 5억 2,2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았는데 대체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식용곤충 시장은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식용곤충의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풀무치, 메뚜

기 및 귀뚜라미는 2023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이 42%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류,

거북이, 새, 강아지 등 애완동물의 사료로도 메뚜기, 귀뚜라미, 딱정벌레나 동애등에

(black soldier fly) 유충 등을 이용한 사료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식용곤충의 소비형태는 곤충의 원형 자체이거나 분말형태, 에너지(단백질) 바나 다른 

스낵류의 가공제품으로서 주로 소비되고 있다. 곤충사업을 하고 있는 가장 선두적인 업

체는 HaoCheng Mealworm Inc(중국), Kreca(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주요 기업으로

는 Proti-Farm(네덜란드), Chapul Inc(미국), Eat Grub(영국), Bitty Foods(미국), Micronutris(프랑

스), Edible Inc(한국), Thailand Unique(태국) 등이 있다.

태국, 중국, 베트남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5년에 1,200만 달러 

이상의 시장규모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낮은 원재료비와 유통비용이 곤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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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Global Market Insights 2016).

태국은 2만개 이상의 농가에서 연간 7,500톤의 곤충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식용

곤충 생산국이다(Samui Times 2014. 9.27.) 태국의 Talad Rong Kluea시장은 Sa Kaeo지역

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가장 큰 곤충 시장 중 하나이다. 태국의 인근국가인 미얀마

나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채집된 많은 양의 다양한 곤충들이 태국으로 수입되어 도매

상들에 의해 거래가 되고 있다. 매년 수천 톤의 곤충이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은 계속

적으로 커지고 있어 곤충거래의 국제적 허브가 되고 있다. 이 시장에는 대형의 냉장,

냉동시설도 갖추어져 있으며 이 식용곤충들은 태국 내 많은 도시로 프랜차이즈 시스

템의 형태로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Joes Evans 등 2017). 태국의 Khon Kaen 대학은 

태국 북동부의 가장 큰 공립 대학으로서 곤충학과(Entomology Division)가 있어서 곤충

생물의 다양성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연구 등 산업곤충과 식용곤충에 대한 다양한 연

구를 수행 중이다(FAO 2013).

중국은 오랫동안 곤충을 먹어온 나라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는 운남성을 중심으

로 태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진 다이족(泰族)을 중심으로 곤충식의 사례가 있으

며, 북경에는 왕푸징 거리에서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체험으로서의 길거

리 음식으로 식용곤충을 팔고 있는 것이 유명하나, 길거리 음식으로써가 아닌 식당에

그림 4.  중국의 곤충식 사례

운남성 곤명시의 대표적인 곤충식 북경 왕푸징 거리의 곤충식

  

북경(좌)과 곤명시(우)의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곤충식

자료: 김수희 외 5인(2014a) 사진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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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완성도가 높은 요리로서 제공되고 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그림 4>.

중국 임업아카데미의 자원곤충연구소는 국립연구소로서 곤충기반 연구를 활발하

게 하고 있는데 산업용곤충, 환경, 화분매개, 장식용 곤충 등을 연구하며 식의약용곤

충 분야에서는 다양한 식용곤충의 수집과 더불어 약용곤충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그림 5>. 그러나 그동안 중국은 식·의약곤충자원 연구에서는 주로 곤

충의 탐색과 약용곤충의 소재화 연구 등을 주로 추진해 왔으며 식용곤충의 섭취는 

곤충을 기름에 튀긴 후 약간의 향신료를 사용하는 단순한 조리 형태로 섭취하는 정

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곤충의 식용화의 범위와 연관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

하여 향후 식용곤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중국의 국립 자원곤충연구소(운남성, 곤명)

자료: 김수희 외 5인 (2014b) 사진자료 재구성.

일본에서는 메뚜기를 튀겨서 간장으로 양념하여 먹는 이나고(いなご)가 유명하며 

히로히토 일왕은 건강이 악화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벌 유충인 하치노코(はちの

こ)와 밥을 먹었다고 한다(김미애 등 2014). 일본은 190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률을 정비하고 지원금을 활발히 투자하여 애완이나 

학습곤충, 반려동물의 사료, 화분매개체 등 곤충을 이용한 소재개발 및 산업화가 빠

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식용곤충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성장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곤충식품이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다<그림 6>. 곤충요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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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와 같은 곤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식용곤충식 행

사가 참가비 2만 5,000원(2,500￥)으로 월 1~2회 열리고 있으며, 올해 10월 8일에는 

“곤충음식연구 투어”도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곤충요리 전문가인 우치야마 쇼이치(内山昭一)를 중심으로 곤충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YNAPSE라는 온라인잡지에서는 “또 다른 도쿄”라는 

기사(2017.05.15.)에서 동경에서 곤충요리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당 5개소를 소개하

여 이벤트적인 행사의 개념을 넘어 상시적으로 곤충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

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곤충 가공식품

                          메뚜기 간장조림      실크파우더를 첨가한 우동건면        곤충간장

자료: 김수희(경민대학교) 자료제공.

곤충을 음식으로써 전통적으로 섭취하여 왔으며 의학적으로도 사용해왔던 브라질

과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가장 큰 식용곤충 시장이다. 곤충을 기반으로 하

는 분말제품은 2015년에 이 지역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DR. Congo)의 경우,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20%를 

식용곤충을 통해 섭취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64%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잠비

아의 11∼2월까지는 식량이 부족한 시기로, 이 때 자연상태의 애벌레가 동물성 섭취 

단백질량의 40%를 차지하기도 한다고 한다(김미애 등 2014). 케냐에서는 식용 날개흰

개미 호수파리 메뚜기 등의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흰개미와 호수파리를 이용하여 과자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54 | 2017. 11.

류나 소시지 등의 제품 개발을 시도했다고 한다(FAO 2013).

유럽에서는 영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가 식용곤충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EU는 지역의 곤충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류양식에서도 곤충 사료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럽의 식용곤충 시장 규모는 2023년에는 4,600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벨기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2013년 12월에 식품법령에서 식용

곤충에 관한 일반규칙을 정해 풀무치, 귀뚜라미, 갈색거저리 등 10종의 식용곤충의 사용

을 허용하였으며, 현재 식품위생안전관리 인증기준인 해썹(Hazare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을 통해서 안전한 식용곤충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농민신문 

2017.05.26.). 스위스에서는 2017년 5월에 귀뚜라미,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을 함유한 

곤충식품의 판매가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로써 허용이 되어 스위스의 신생기업인 에

센토(Essento)에서는 슈퍼마켓 체인인 쿱(Coop)을 통해서 식용곤충버거, 식용곤충 볼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Blooming 2017)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는 북미의 식용곤충 시장 규모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와 수용성은 이 지역의 성장을 주도적

으로 이끌 것으로 평가되며, 2015년의 곤충의 판매액 중에서 딱정벌레류와 유충류는 

이 지역에서 판매의 45% 이상을 차지하였다. 미국은 식용곤충으로 만든 에너지(단백

질)바로 유명한 EXO와 Chapul사가 식용곤충 식품산업에서 선도적이며 최근에는 푸드

트럭, 일부 레스토랑 등에서도 식용곤충을 소개하고 있다. 식용곤충을 이용한 에너지

바, 통조림, 시리얼, 술 등 스타트업 식품벤처기업들이 늘어나며 식용곤충제품이 다

양화되고 있다(매일일보 2016.03.29.).

Little Herds라는 단체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미국 텍사스의 비영리단체로 식용곤

충과 슬로우푸드 등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올해 5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식

용곤충 요리교실을 유료(50~80달러)로 열어서 식용곤충 요리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2016년에 미국의 투자자들은 식용곤충 산업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곤충산업 관련법의 정확한 정리

가 되어있지 않아 식용곤충사업이 확장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관련

자들이 식용곤충을 GRAS(Generally Recognised As Safe)로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Entrepreneur 2017.02.07.). 곤충을 기반으로 한 식품의 등록, 분

류와 상업화를 위한 규제와 지침이 EU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식용곤충산업의 발

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농업 제 207호 | 55

3. 식용곤충산업의 문제점과 발전을 위한 제언

3.1. 식용곤충산업의 문제점

(1)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기존의 농산물 생산자 단체들은 생산품을 주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에만 주력

하면 되었으나, 식용곤충 제품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먼저 곤충을 친숙한 식품으로

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큰 선결과제를 하나 더 떠안고 있다.

곤충식품의 소비 선택에 대한 초기 동기로 가격, 맛, 유용성과 같이 기존의 식품 반

복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식

품의 초기 구매 의도는 관심이나 호기심이 42%이며, 곤충식 제품이 기존 육류 제품 

보다 환경 친화적이거나 지속가능하다는 이유로 선택한다는 경우가 33%, 변화를 주

기 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가 18%를 나타내었다. 환경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

하는 경우는 2%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식품을 선택할 때 지속가능하다거나 친환경

적이라는 동기로서 곤충식품을 구매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Food Standards Agency 2008).

이와 같이 곤충식의 초기 시도는 호기심이나 식단에 변화를 주려는 것이 주된 이

유가 되었으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소비의 정도는 가격, 맛, 가용성 및 현재 식습관

과의 적합도와 같은 일반적인 식품 소비의 선택 의도와 같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즉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재구매와 소비가 발생하려면 가성비나 수용성이 좋아야 할 

그림 7.  식용곤충을 꺼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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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수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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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구매하기가 쉽고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어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때 더 자주 곤충식품을 살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곤충식품이라고 해도 기존 식사의 음식들과 잘 어울리거나 일상의 요리에서 잘 사용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식용곤충의 지속적인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이라는 이유 대신 기존의 식습관, 맛, 가격 및 이용 편이성과 기존의 식단에서의 통합 

용이성과 같은 요인들을 잘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10월 주부와 대학생 각 145명을 대상으로 곤충식에 대한 소

비자 조사를 한 연구(김수희 2016)에서 “식용곤충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혐오스럽다는 응답이 주부 61.4%, 대학생 53.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게 응답되었다<그림 7>.

“식용곤충을 먹는다면 어떤 이유인가”라는 질문에서는 55.2%와 42.8%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호식품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높은 응답을 보

였는데 “맛있어서”라는 응답은 5.5%였다<그림 8>.

그림 8.  식용곤충의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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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수희(2016). 

이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을 비롯하

여 식용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가 있었지만 일반소비자들은 

식용곤충을 우리 식단의 자연스런 식품소재로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못하며, 일

상으로 찾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서 먹어야만 할 

때 찾을 수 있는 식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용곤충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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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임상연구 등을 통한 건강 우수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여 곤충의 우수성과 소

재개발, 다양한 메뉴개발과 함께 일반인들이 식용곤충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

고, 곤충이 맛에서도 뒤지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식에서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식소재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비자

뿐만이 아니라 외식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용곤충을 어떻게 요리하고 메뉴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편견 없이 식용곤충을 좋은 식소재로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식용곤충을 체험하며 맛볼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식용곤충의 가격과 공정무역

우리나라의 식용곤충은 가격이 매우 비싸서 식용곤충의 식품시장 진입과 확산에  

또 다른 큰 장벽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식용곤충의 사육이 급격히 증가되고 다소 

안정화 되면서 갈색거저리 유충이 1~2년 전 생물로 1kg당 3만 5,000원 정도였던 것이 

현재는 1만~2만원,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은 20만원이 넘었던 것이 6만~7만원, 귀뚜라

미는 15만원 이상에서 5만~8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농민신문 2017.05.26.). 그

러나 아직까지도 식용곤충을 소비자들이나 식품회사에서 기존의 단백질 급원 대용

으로서 사용하고자 할 때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은 여전히 약한 편이다. 한편 단시간

의 식용곤충 가격의 급락은 사육농가의 수익구조를 어렵게 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

인 사육과 생산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앞서 언급된 태국의 Talad Rong Kluea시장에서는 곤충시장이 급속하게 성장되

면서 부를 축적하는 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시장에서 곤충을 다루는 캄보디아인

들은 하루에 6~9달러(200~300밧트)의 인건비를 받으며 일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는 

식용곤충이 1kg에 0.15~0.18달러(5~6밧트)에 팔리고 있으며, 캄보디아인 일용직들은 

하루에 평균 3달러(100밧트)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Josh Evans 2017). 개발도상국가에서 

식용곤충 생산자와 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

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좀 더 공정한 무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전성 측면

식용곤충의 위해요소에 대한 고찰연구(Simone Belluco 등 2013)에 의하면 갈색거저리 

유충과 귀뚜라미의 경우 미생물적 위험으로 세균의 오염, 메뚜기는 화학적 위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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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의 오염, 번데기는 알레르기 증상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발

효톱밥을 주먹이원으로 사용하는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이나 장수풍뎅이 유충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된 톱밥을 사용할 때에는 중금속의 오염 가능성도 높아서 사료 

관리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곤충생산 농가에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이 

29.1%이라고 하였으나 사육 및 관리 기술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20.3%로 나와서 아직

도 곤충의 안전한 생산과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매일일보 2016.3.31.).

3.2. 식용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실행 중에 있는데 먼저 식용곤

충 생산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역곤충자원산업화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등 식

용곤충의 소비유통체계를 고도화하고, 온오프라인의 소비채널을 확대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곤충의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우수한 

곤충 종자의 보급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R&D 실용화 

체계의 확대를 통해서 곤충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속적인 법령과 제도개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곤충 사육농가의 증가와 곤충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식용곤충은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법제도의 마련

과 연구와 홍보 등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생산 농가에서는 사

육기준을 준수하고 더 좋은 품질의 식용곤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며, 식품회사에서는 다양한 곤충식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

을 돕고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통하여 안전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

야 한다. 소비자들은 선입견 없이 곤충식품을 선택함으로 고영양과 지속가능한 친환

경적 우수성을 가진 식용곤충 산업이 하루 속히 온전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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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업 현황과 농업 정책 *

이  수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1)

1.1. 국가 개요

미국은 북아메리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

시코와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워싱턴 D.C.)로 구성된 연방

제 공화국이며, 국토면적은 983만 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면적이 크다.

인구는 현재 약 3억 2,000만 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로써 백인 비율이 미국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흑인이 12.6%, 아시아

인이 4.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국내 총생산(GDP)이 2016년을 기준

으로 16조 9,000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이며, 1인당 GDP도 5만 2,195

달러로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미국의 농지면적은 2014년에 408만로 나타났으며, 1960년에는 미국의 농지면적

이 국토 전체면적에서 48.9%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에는 44.6%로 4.3%p 감소하였다.

미국의 농업 총생산(GDP)는 2015년에 1,807억 달러로 미국 총 GDP에서 농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1.1%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의 농업 GDP는 과거에 비해 점

 * (suhwan835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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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의 농업 GDP와 비교하면 28.7% 증가하였

다. 미국의 농가당 GDP는 2015년에 8만 538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1인당 

GDP에 비해 55.7%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농촌 인구는 201~202만 명

으로 추산되어 미국 전체 인구의 1% 미만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교

역은 농산물 수출이 미국 전체 수출에서 2.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은 

전체수입 에서 0.9~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미국의 주요 경제 및 농업 지표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토면적(천  ) 9,632 9,632 9,832 9,832 9,832 9,832 9,832 9,832 9,832

농지면적(천  ) 4,144 4,118 4,084 4,047 4,087 4,058 4,082 - -

농지면적 비중(%) 45.2 44.9 44.6 44.2 44.7 44.4 44.6 - -

총 GDP (억 달러) 127,131 144,081 149,644 152,040 155,422 158,029 161,775 165,974 168,656

1인당 GDP(달러) 45,056 48,756 48,374 48,783 49,498 49,977 50,783 51,722 52,195

농업 GDP(억 달러) 1,364 1,614 1,704 1,611 1,480 1,768 1,755 1,807 -

농가당 GDP(달러) 44,136 58,104 67,898 65,633 61,634 75,246 76,457 80,538 -

총 인구(만 명) 22,499 23,832 25,221 25,489 25,752 26,013 26,273 26,536 26,801

농촌 인구(만 명) 200 201 201 201 201 201 201 202 202

농산물 수출비중(%) 2.3 2.5 2.6 2.8 2.5 2.4 2.3 2.3 2.3

농산물 수입비중(%) 1.4 1.3 1.0 1.0 0.9 0.9 0.9 0.9 1.0

  주: 1) GDP 관련 항목은 2010년 기준 불변가격을 나타냄.

2) 농산물 수출입비중(%)은 미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농산물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The World Bank DataBank, FAO STAT.

1.2. 농업 개요

미국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농업 면적은 미국 국토 면적에서 44.6%를 차지하여 비교적 넓고, 특히 옥수

수, 대두 등의 곡물 생산량은 세계에서 상위 국가에 속하고 있어 농업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다.

미국의 주요 농업 생산지수를 살펴보면 2004년~2006년 동안의 농산물 평균 생산

량을 100(기준연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2007년 이후로 농업 생산지수는 증가 추세

를 보이다가 2011년과 2012년에 미국의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다소 감소한 



세계농업 제 207 | 71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곡물과 과일·채소류는 기상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

는 품목으로 가뭄 피해가 있었던 2011년과 2012년에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식품 이외 농산물 생산지수는 기준연도(2004~2006년)보다 66.3~84.3%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표 2.  미국의 주요 농업 생산지표(Index)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 생산지수 102.2 102.7 103.7 104.0 101.7 100.3 103.8 106.3

곡물 생산지수 111.2 107.6 110.6 105.5 100.1 92.1 110.5 112.1

과일·채소 생산지수 101.0 98.3 101.7 100.8 96.2 94.6 101.3 106.0

축산 생산지수 102.9 104.5 105.7 105.1 103.2 101.4 105.7 107.7

식품 생산지수 101.2 103.9 100.9 101.3 101.3 100.5 100.7 100.1

식품 이외 농산물 생산지수 84.3 58.7 56.1 77.6 66.3 73.3 56.3 70.4

  주: 각 연도별 생산 지수는 2004~2006년 평균을 100으로 한 값을 나타냄.

자료: FAO STAT.

미국의 1인당 농업 생산지수는 2007년부터 기준연도에 비해 증가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14.6을 기록하였다.

부류별 생산지수도 곡물의 경우 2012년을 제외하면 축산 및 과일·채소 보다 생산지수

가 높게 나타났다. 과일·채소와 축산의 생산지수는 2014년에 기준연도보다 각각 

14.3%와 16.2% 증가하였고, 식품의 생산지수는 7.9% 상승하였다. 하지만 식품 이외의 

농산물 생산지수는 기준연도 대비 60~8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3.  미국의 주요 농업 1인당 생산지표(Index)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 생산지수 104.1 105.6 107.6 108.9 107.3 106.6 111.1 114.6 

곡물 생산지수 113.3 110.7 114.8 110.4 105.6 98.0 118.4 121.0 

과일·채소 생산지수 102.9 101.1 105.6 105.5 101.5 100.5 108.5 114.3 

축산 생산지수 104.8 107.4 109.6 110.0 108.8 107.8 113.2 116.2 

식품 생산지수 103.1 106.8 104.6 106.0 106.8 106.8 107.9 107.9 

식품 이외 농산물 생산지수 85.9 60.3 58.2 81.2 70.0 77.9 60.3 75.9 

자료:FAO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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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농산물 생산 및 교역

2.1. 농산물 생산

미국의 농산물 생산은 주로 옥수수, 대두 등 곡물과 쇠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 가운데에는 옥수수 생산량이 가장 많으

며, 2000년대 초반에는 약 2억 5,000만 톤이 생산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3억 5,000

만 톤 이상이 생산되어 연평균 3.2%의 생산 증가율을 타나내고 있다.

그 외에도 곡물 가운데 밀(5,612만 톤), 식용대두(4,049만 톤), 수수(1,220만 톤), 콩기름

(999만 톤), 쌀(712만 톤), 보리(435만 톤) 등과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지방종자)

표 4.  미국의 주요 농축산물 생산량 동향
(단위: 천 톤)

2000/01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옥수수 241,377 267,503 312,789 273,192 351,272 361,091 345,506 384,778 

대두(지방종자) 78,672 87,001 84,291 82,791 91,389 106,878 106,857 116,920 

우유 74,993 82,455 89,020 91,010 91,277 93,485 94,619 96,343 

밀 53,001 57,243 58,868 54,244 61,298 58,105 55,147 56,117 

대두(식용) 36,552 39,037 37,217 36,174 36,909 40,880 40,525 40,493 

닭고기 14,033 15,930 16,694 16,621 16,976 17,306 17,971 18,261 

수수 13,057 7,032 5,410 6,293 9,966 10,988 15,158 12,199 

쇠고기 11,983 11,980 11,978 11,845 11,751 11,075 10,817 11,507 

돼지고기 8,691 9,559 10,331 10,554 10,525 10,368 11,121 11,320 

콩기름 8,572 9,294 8,954 8,990 9,131 9,706 9,956 9,988 

설탕 7,956 6,713 7,104 7,700 8,148 7,676 7,853 8,155 

쌀 6,714 6,267 5,866 6,348 6,117 7,106 6,133 7,117 

치즈 3,747 4,320 4,806 4,938 5,036 5,222 5,367 5,514 

목화씨(지방종자) 6,761 6,666 4,872 5,140 3,813 4,649 3,668 4,871 

사과 4,177 4,414 4,231 4,049 4,690 5,067 4,502 4,649 

오렌지 11,290 6,917 8,166 7,501 6,140 5,763 5,523 4,599 

보리 5,407 3,923 3,370 4,768 4,719 3,953 4,750 4,353 

땅콩(지방종자) 1,940 1,571 1,660 3,064 1,893 2,354 2,722 2,532 

유채씨(지방종자) 908 633 694 1,087 1,004 1,141 1,306 1,409 

해바라기씨(지방종자) 1,551 972 925 1,241 917 1,007 1,326 1,203 

  주: 지방종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종자를 총칭함.

자료: PSD p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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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두유(1,169만 톤), 목화씨(487만 톤), 땅콩(253만 톤), 유채씨(141만 톤), 해바라기

씨(120만 톤) 등이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미국의 축산물은 닭고기, 쇠고기, 돼

지고기 순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으며,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2000년대 초반에는 각

각 1,400만 톤과 870만 톤 수준으로 생산되다가 그 이후에는 연평균 1.8%씩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각각 1,600만 톤과 1,000만 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2015/16년 쇠고기 생산량은 1,151만 톤으로 2000년 이후 1,100만 톤 수준을 유

지하고 있어 다소 정체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상위 수입품목인 오렌지와 그 외 

우유, 설탕, 쌀, 사과, 치즈 등이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2.2. 농산물 교역

2016년 미국의 농산물 교역액은 2,494억 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6.6%의 비교

적 높은 증가율을 나태나고 있으며,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많아 농산

물 교역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0년 이후 연평

균 6.2%씩 증가하는 반면, 수입액은 연평균 7.0%씩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액 증가 폭

이 수출액 증가폭보다 다소 높다. 한편, 미국 농산물 무역수지는 2010년 초반에는 

300~400억 달러 수준으로 흑자를 보이다가 2015~2016년에는 200억 달러로 흑자가 

다소 감소하였다.

그림 1.  미국의 농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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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농무부(USDA),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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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농산물 수출입

미국산 농산물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유럽연합(EU) 등이다. 미국의 농산물 최대 수출시

장은 중국으로 2016년에 총 214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였고, 이는 미국 전체 농산

물 수출액의 1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15.1%), 멕시코(13.1%), 유럽연합

(8.7%) 순으로 농산물 수출이 많으며, 우리나라에는 2016년에 72억 달러를 수출하여 

미국 입장에서는 여섯 번째 농산물 수출 대상국에 속한다. 한편, 미국의 對 베트남 

농산물 수출액은 2010년에 13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7억 달러를 기록하여 연평균 

12.6%로 농산물 상위 수출 대상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표 5>는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 동향을 나타낸다.

표 5.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 동향
(단위: 억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중(%)

전체 1,158 1,364 1,416 1,444 1,500 1,331 1,349 -

중국 176 189 259 255 242 203 214 15.8 

캐나다 169 190 206 214 220 210 202 15.1 

멕시코 146 184 189 181 194 177 178 13.1 

유럽연합(EU) 89 97 101 119 126 121 115 8.7 

일본 118 141 135 122 132 111 111 8.5 

한국 66 83 71 64 83 74 72 5.3 

홍콩 28 33 34 39 41 36 38 2.8 

대만 32 36 32 31 35 31 32 2.4 

인도네시아 22 28 25 28 29 22 27 1.9 

베트남 13 16 17 22 23 22 27 1.7 

필리핀 16 21 24 25 27 23 26 1.8 

  주: 비중은 미국의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액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농무부(USDA), ERS.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도 미국의 접경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호주, 칠레 등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주로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으로부터 각각 203억 달러, 216억 달러, 206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여 미국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2010년 이후 연평균 9.1%씩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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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로 부터 소비재(Consumer oriented good)인 화훼류, 육류,

스낵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으로 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농산

물의 약 50% 정도가 화훼류이다. 또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남아메리카 지역에

서는 화훼류, 설탕, 열대과일 등이 주로 수입되고 있다.

표 6.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 동향
(단위: 억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중(%)

전체 819  990 1,029  1,042  1,118  1,136  1,146  100.0 

멕시코 136 158 164 177 193 210 230 18.6 

캐나다 162 189 202 218 232 218 216 19.6 

유럽연합(EU) 144 161 168 176 190 200 206 17.5 

중국 34 40 45 44 43 44 43 3.8 

브라질 29 41 34 34 39 35 34 3.2 

호주 23 24 27 28 39 43 32 3.3 

칠레 23 24 25 29 28 29 31 2.6 

인도네시아 29 43 33 31 30 29 29 2.6 

뉴질랜드 17 20 22 22 26 29 26 2.4 

콜롬비아 20 25 21 22 24 24 23 2.1 

태국 20 26 24 22 22 23 23 2.0 

  주: 비중은 미국의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액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미농무부(USDA), ERS.

그림 2.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입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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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미국의 국가별 농산물 수입액은 2013~2015년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임. 

자료: 미농무부(USDA),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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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자국 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대두, 옥수수, 밀, 사료 등 

곡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과 화훼류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 상위 품목에 속한다. 대두는 미국의 농산물 수출 품

목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24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그 다음은 옥수수(89억 달러), 밀(75억 달러), 사료곡물(71억 달러), 화훼류(55억 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품목은 커피(63억 달러), 와인(54억 달러), 코코아(46억 달

러) 등 가공식품이 위주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선 농산물 가운데 수입

이 많이 되고 있는 품목은 쇠고기(46억 달러), 기타 과일(21억 달러), 바나나(22억 달

러), 토마토(20억 달러) 등이다.

표 7.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순위 수출 상위품목 수출액 　순위 수입 상위 품목 수입액

1 대두 224 1 커피 63 

2 옥수수  89 2 와인 54 

3 밀  75 3 코코아 46 

4 사료곡물  71 4 맥아 음료 42 

5 화훼작물  55 5 쇠고기 46 

6 쇠고기  52 6 비스킷류 33 

7 아몬드  43 7 기타 음료 30 

8 돼지고기  45 8 기타 곡물 29 

9 콩가루  49 9 휘발유 25 

10 면화  48 10 화훼작물 39 

11 기타 곡물  37 11 기타 과일 21 

12 닭고기  34 12 바나나 22 

13 음료류  18 13 토마토 20 

14 쌀  20 14 베리류 17 

15 휘발유  17 15 아보카도 17 

16 기타 채소  16 16 의약용 마약류 17 

17 기타 낙농품  18 17 설탕류 18 

18 설탕제품  17 18 과자류 16 

19 종자  16 19 사료곡물 17 

20 식물성 기름  17 20 유채씨유 16 

  주: 수출입액은 2010~2016년까지의 미국의 수출입품목(20개)의 평균값을 나타냄. 

자료: 미농무부(USDA),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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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농산물 교역 현황

우리나라와 미국의 농산물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가 교역하는 국가

들 가운데 교역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미국산이 우리나라 농산물 전체 교역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수입은 20~25%수준이며, 수출은 8~11% 수준이다. 2016년 미국산 농

산물 수입액은 71억 8,000만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농산물 수입선이 전환되어 2014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미 농산물 수출액은 2016년에 7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의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수출관세 인하와 수출 여건 개선, 미국으로의 수출시장 개척 및 홍보 확대 등으로 연

평균 10.3%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

물은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6년에는 미국으로 수출한 농산물 가운데 가

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5.6%로 전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 14.2% 증가하였다.

그림 2.  한·미국의 농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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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1. 미국산 농산물 수입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농산물 상위 품목은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소 원피, 치즈 등이 있으며, 곡물에서는 옥수수, 밀, 대두, 양조박, 그리고 과일·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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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오렌지, 체리, 아몬드, 호두 등이 있다. 특히 쇠고기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미

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전체 수입액의 11.3%를 차지하여 2010년 이후 연평균 

16.1%의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곡물에서는 옥수수가 미국산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3.1%를 차지하여 수입액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외에도 밀, 대두, 양조박 등

을 수입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수입 단

가가 상승하여 곡물 수입선이 미국에서 수입단가가 낮은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후에도 미국산 곡물 수입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산 과일 수입은 오렌지의 경우 2014년 미국의 작황부진

과 미국의 항만노조 파업으로 2014년과 2015년에는 수입이 감소하였지만, 2016년에는 

다시 작황이 회복되어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산 체리는 한·미 

FTA 발효 직후 수입 관세율이 기존 24%에서 즉시 철폐되어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

며, 2016년 미국산 체리 수입액은 총 1,124만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2.5%의 높

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미국산 주요 농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3개년 
비중(%)

연평균
증감율(%)

쇠고기 42,161 65,303 52,246 57,800 76,441 80,200 103,500 11.3 16.1 

옥수수 168,407 193,670 93,096 6,662 140,132 76,493 83,248 13.1 -11.1 

혼합조제식료품 34,940 44,691 42,447 42,266 52,210 55,113 65,900 7.5 11.2 

돼지고기 18,403 50,991 39,131 31,344 40,326 45,538 39,339 5.5 13.5 

밀 37,671 50,702 76,449 42,924 43,086 36,309 29,118 4.7 -4.2 

대두 35,577 32,601 31,035 37,147 37,904 28,705 29,012 4.2 -3.3 

소원피 38,266 43,524 46,086 47,637 47,276 40,172 28,354 5.0 -4.9 

사료용근채류 19,576 22,989 28,450 31,395 26,117 25,475 23,063 3.3 2.8 

오렌지 13,736 17,837 24,096 23,484 17,475 19,150 22,557 2.6 8.6 

양조박 12,681 13,137 15,017 14,449 19,607 16,025 18,471 2.4 6.5 

판지 22,901 26,882 20,151 20,099 19,050 18,607 18,042 2.4 -3.9 

아몬드 6,648 8,474 12,857 16,099 20,847 23,057 17,426 2.7 17.4 

치즈 7,593 14,023 14,060 18,838 30,132 25,075 16,863 3.1 14.2 

면 14,659 40,243 17,159 18,091 22,821 28,140 16,175 2.9 1.7 

펄프 22,307 23,291 17,403 16,473 17,994 17,630 14,765 2.2 -6.6 

감자 6,727 7,858 9,657 11,403 12,289 13,588 12,370 1.7 10.7 

체리 3,328 4,850 8,395 9,070 12,607 12,247 11,237 1.6 22.5 

쌀 7,841 12,543 4,770 14,544 2,228 13,646 8,613 1.1 1.6 

호두 6,445 8,133 9,801 10,773 12,269 12,919 8,451 1.5 4.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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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미 농산물 수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농산물은 궐련, 혼합조제식료품, 기타 음료, 라

면, 비스킷 등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궐련과 혼합조제식료품은 우리나

라의 대미 농산물 전체 수출액의 각각 13.1%와 10.9%를 차지하여 수출 상위 품목 1위

와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궐련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2.1%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혼합조제식료품도 매년 7천만 달로 수준으로 수출하

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은 크지는 않지만 0.2%씩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

에도 기타 음료, 라면, 비스킷, 기타 조제식료품 등도 미국에 수출하는 상위 품목으로 

연평균 10%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위 품목 중 

신선 형태로 수출하는 품목은 배가 있으며, 미국에서 거주하는 교민들 사이에서 선물

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연간 배 수출액은 약 3,000만 달러 수준이다.

표 9.  對미국 주요 농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 3개년 
비중(%)

연평균증
감율(%)

궐련 31,277 29,376 38,963 49,851 59,360 91,540 103,863 13.1 22.1 

혼합조제식료품 70,444 69,095 61,573 60,889 75,000 65,218 71,435 10.9 0.2 

기타음료 21,513 29,810 45,672 43,162 54,423 57,190 62,909 9.0 19.6 

라면 19,786 20,528 22,125 26,187 26,098 29,620 35,575 4.7 10.3 

배 25,413 23,833 26,307 24,475 29,187 26,026 29,529 4.4 2.5 

비스킷 16,344 19,721 18,626 23,494 24,213 21,495 26,595 3.7 8.5 

기타석제품 195 172 210 2,959 7,668 13,486 26,368 2.5 126.5 

기타소오스제품 7,271 10,338 9,957 11,346 13,489 14,646 18,650 2.4 17.0 

기타베이커리제품 4,726 5,702 6,445 7,942 10,985 14,973 17,574 2.2 24.5 

젤라틴 14,221 11,593 17,737 22,911 20,771 18,511 15,589 2.8 1.5 

곡류조제품 10,791 12,088 12,964 10,457 13,342 12,436 14,495 2.1 5.0 

기타파스타 10,914 11,056 12,263 13,613 11,884 11,624 13,668 1.9 3.8 

기타조제식료품 4,631 6,534 6,732 7,305 9,709 10,105 12,305 1.7 17.7 

국수 10,134 11,621 12,342 11,018 11,808 12,600 12,007 1.9 2.9 

빵 3,346 4,913 5,939 8,185 10,116 9,549 11,368 1.6 22.6 

소주 8,967 8,574 9,002 9,554 10,210 10,227 11,013 1.6 3.5 

고추장 5,078 6,497 8,113 9,169 9,176 9,935 10,385 1.5 12.7 

베이커리반죽 4,175 5,730 6,939 8,392 10,533 10,466 10,314 1.6 16.3 

커피조제품 4,881 6,883 7,501 7,086 8,573 8,446 9,142 1.3 11.0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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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농업정책

4.1. 개요 

미국의 농업정책의 근간인 농업법(Farm bill)은 1933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미

국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처 약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농업법은 

2014년 2월 7일에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2018년까지 유효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법(Agricultural Act of 2014)은 품목별 농가지원(Commodity support), 국민영양지원

(Nutrition assistance), 환경보전(Conservatio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농업 및 식량정책을 다루고 있다. 2014년에 개정된 농업법은 품목별 농가지원 

부문에 농작물보험(Crop insurance)조항을 새로 신설하였고, 환경보전 부분의 예산은 

소폭 축소하였으며, 국민영양지원은 일부 조항을 수정, 그 외 특수작물, 유기농업, 바

이오 에너지, 농촌 개발 등의 프로그램은 예산이 확대되었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

은 2014년에 새롭게 개정된 농업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9,564억 달러의 재정을 지출

하며, 농업 전체 예산의 80%는 국민영양지원에 예산을 책정하고, 그 외 전체 예산의 

8%는 농작물 보험, 6%는 환경보전, 5%는 품목별 농가지원, 1%는 임업, 에너지, 원예 

및 기타 프로그램 지원으로 예산을 배정하였다.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의 상

당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결손보상정책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또한, 작물보험의 경우 

그림 3.  미국의 농업정책관련 예산 현황(2014~2018년) 

            기타 1%

              품목별 농가지원 5%

               농작물보험 8%

            환경보전 6%

국민 영양 지원 80%

자료: 미국 농무부(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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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업법에 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WTO와 FTA 등으로 인

한 자유무역이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기후변화 등으로 농가경영의 위험성 증대

와 소득변동성 증가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장치의 강화로 보인다.

4.2. 품목별 농가소득지원정책 

미국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Commodity support)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직접적으로 

보전하여 주므로써 농가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2014년 농업법에는 크게 유통융자지원제도(Marketing loan),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수입손실보장제도(Agriculture risk coverage)로 구분하여 농산물 가격과 농가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통융자지원제도는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책으

로 1933년부터 시행되어온 농가소득 안정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

였을 경우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융자단

가가 최저보장 가격이 된다. 융자지원제도에 포함된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수수, 보

리, 귀리, 쌀, 대두, 기타 유지작물 등 20개 이다.

가격손실보상제도는 지원 품목을 정부가 사전에 정해두고, 해당 품목의 유통년도

의 평균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가격손실보상제도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

대두, 기타유지작물, 땅콩, 병아리콩 등 총 14개이다.

수입손실보상제도는 농가의 단위면적당 실제 수입액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 수입액

의 86%이하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지원금액은 기준 수입

액의 10%미만이다. 수입손실보상제도는 가격손실보상제도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보

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가는 가격손실보상제도나 수입손실보상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입손실보상제도는 지역단위(county level)이나 

농장단위(Farm level)에서 평균 수입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으며, 농가들을 둘 중 하나

를 선택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4.3. 환경보전정책

미국의 환경보전정책은 농업자원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20개 이상의 광범위한 

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보전정책은 농업법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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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이라는 명목 아래 토양침식 방지와 농업용수 관리 및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전,

대기 질 관리, 습지 복구 및 보전, 에너지 효율 증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환경보전정책은 크게 농가지원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적 의무수

준의 차원에서의 규제정책과 농가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가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환경보전 규제정책으로는 경작지보호와 습

지보호제도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가는 의무적으로 침식성이 높은 

작물 경작지와 습지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농가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은 대상 토지의 경작 여부와 정책목적에 따라 농지은퇴지원제도, 경작

농지지원제도, 긴급재해보전제도, 기술지원프로그램과 기타 환경보전제도 등 5개 유

형으로 나뉜다.

4.4. 국민영양지원정책

미국의 국민영양지원정책(Nutrition assistance)은 주로 저소득 빈곤층, 실업자, 노약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영양과 건강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영양보조지원

정책은 과거에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주로 저소득 빈곤층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권을 제공하였다. 현재에는 과거 푸드 스탬프 대신 

영양보조지원정책(SNAP)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식품 보조의 수혜자

격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가구가 대상 자격이 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현재 영양

보조지원정책은 국민영양지원정책 전체 예산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긴급식품지원제도, 신선 과채류 프로그램, 고령 농민시장 영양제도, 지역식량안

보, 로컬 푸드 등도 지원하고 있다.

4.5. 작물보험

농업재해보험은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이나 병해충 발생 등의 자연 재해로부터 농

업인의 경영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으로써 1938년에 처음으로 도입

되어 현재까지 농가에 지원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는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작물보험(Crop insurance)과 자연재

해로 인한 피해로 농가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해주는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

이 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옥수수, 밀, 콩 등 100여개 이상의 작물을 대상으

로 지원하고 있으며, 채소류를 제외한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작물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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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적용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은 농가들의 자발적인 

임의 가입방식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며, 보험

료 보조 수준은 평균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50~60% 정도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으로 농업부문에는 202만 명의 농업인이 408만 

의 농지에 210만 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농가당 GDP는 약 8만 달러로 미

국의 1인당 평균 GDP에 비해 1.5배나 높고, 우리나라의 농가당 GDP와 비교해 보아도 

3배 이상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에 속한다. 현재 미국 농장의 약 87%는 가족이나 개인

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판매액은 2012년에 3,94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중 농산물 판매

액이 5만 달러 미만인 농장이 미국 전체 농장의 3/4을 차지하여 비중이 높고, 이들은 

미국 농산물의 약 3%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농장도 미국 전체 농장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 전체 농산물의 66%를 

생산하여 대농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미국은 전체 토지면적의 40%는 농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의 중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다. 미국의 주요 재배 작물로는 옥수수, 콩, 수수, 식물종자 등 

곡물이며, 특히 옥수수와 콩의 재배면적은 미국 전체 농지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

여 재배 비중이 높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

으며, 소 사육 농장은 약 62만 농가로 미국 전체 농장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 주요 교역국은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멕시코이며, 그 외에도 유럽

연합(EU), 중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과도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주

요 수출 품목은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화훼류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커피, 와인, 코코아, 맥아음료 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여섯 번째로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며, 수출 규모는 연간 72억 달러 수준이

다. 미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쇠고기, 옥수수, 혼합조제식료품, 돼지

고기 등이 있다.

미국의 농업정책은 2014년에 농업법이 새로 개정되어 2018년까지 진행 중에 있으

며, 2014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9,564억 달러의 재정이 지출된다. 미국의 주요 농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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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국민영양지원, 작물보험, 환경보전, 그리고 품목별농가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연구개발, 에너지, 원예, 농촌개발 등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2년 3월 15일에 한·미 FTA를 발효하여 현재 이행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한·미 FTA 이행에 따라 관세율 인하 효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증

가하였으며, 그 후 중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미국에서의 수

출판로 개척 및 홍보,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 등으로 연평균 10%이상의 수출 성장률

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은 여전히 가공식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도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수출 전략품목을 추가 발굴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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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의 세계 가치사슬(GVC): 

분석의 틀과 현황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서론1)

세계의 생산과 무역 및 투자는 이른바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틀 

안에서 새롭게 조직되어 가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일컬어지는 GVC는 생산 공

정의 다양한 단계가 여러 나라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GVC에 의해 세계의 생

산과 특화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FAO는 이를 지속가능한 농식

품 체제의 개발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유은영 2017; FAO 2014).

GVC의 좋은 사례로 한국과 연관된 스마트 폰을 들 수 있다<표 1>. 미국에서 설계

된 스마트 폰에는 한국이나 대만이 생산한 반도체와 프로세서와 같은, 정밀도가 높은 

부품이 들어간다. 이들은 중국에서 조립된 후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들 

나라에서는 스마트 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R&D나 원료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정이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서 이행된다.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는 가치사슬을 전 세계로 파급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

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이 그 생산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농산

물과 식품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 (songsoo@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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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이폰(iPhone 4)의 중간 투입재

국가 중간 투입재 기업 비용(달러)

대만 터치스크린, 카메라 Largan Precision, Wintek 20.75

독일
베이스밴드, 전원관리, 
트랜스리시버

Dialog, Infineon 16.08

한국
앱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DRAM 메모리

LG, Samsung 80.05

미국
오디오 코덱, 연결, GPS, 메모리, 
터치스크린 제어기

Broadcom, Cirrus Logic, Intel, 
Skyworks, Texas Instruments, TriQuint

22.88

기타 기타 기타 47.75

합계 181.51

자료: OECD-WTO(2013).

이 글에서는 OECD, UNDP, WTO 등 국제기구들이 최근 들어 집중해서 다루고 있

는 GVC 관련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WTO(2017)를 통해 GVC

개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그 요인들과 분석 틀을 살펴본다. 3장은 OECD(2017) 자

료를 근거로 농식품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GVC 현황과 추이를 정리한다. 4장은 

UNDP(2017)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GVC 관련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있어 GVC가 중요한 원동

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GVC의 개념 발달과 분석 틀

이전의 경제 활동은 대부분 소규모 공동체의 경계 안에서 조직되었다<그림 1>.

농민들은 밀을 수확하고 근처의 시설에서 밀가루를 만들어 빵집에 제공하고, 빵집은 

다시 이웃한 손님들에게 빵을 구워 판매하였다. 이처럼 경제 자급은 생산과 소비 모

두 가까운 거리에서 달성된 것이다. 항해 선박이나 실크로드 상거래 등은 외부 비즈

니스로서 예외에 해당한다. 국경 간 거래는 향신료와 실크 제품과 같은 고급 품목 중 

일부만으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발생한 위험 및 여행 중 소요된 시간을 보완하기 위

해 고가로 판매되는 상품 위주로 거래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증기 엔진을 단 기관차에 의한 육상 운송과, 증기선에 의한 해상운송이 신속히 보

급되면서 지역사회를 넘어 무역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19세기 초부터 국제무역은 큰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다. 대량 물류에 기반을 둔 규모의 경제는 운송비용을 더욱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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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다. 소비시점은 생산시점에서 분리되었고, 상품은 가장 수익성 높은 시장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이동하게 되었다.

생산과 소비 간 경제측면의 지리적 분리는 공업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의 생산 

활동 집적과 일치했다. 국제 무역으로 말미암아 잠재 고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체제는 당시에 적절한 생산패턴이 된 것이다. 제조 과정에서 높은 생산성의 핵심

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적 핀(pin) 제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 분업

이다.1) 노동 분업은 특정 작업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역량을 키우는 특정 작업을 전

문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노동 분업은 다양한 작업이 집합적으로 균질한 제

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여러 단계 간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 기능이 동일한 곳(공장)에 함께 모여 통신을 촉진하면서 상이한 작업 간 조화를 

창출해왔다.

그림 1.  세계화의 단계별 발전 과정

상품무역
비용

통신
비용

대면
비용

      단계A   단계B

          단계C

     단계A   단계B                               통관           단계C

높음 높음 높음 세계화 이전

중기혁명

낮음

높음 높음 첫 번째 분화

정보통신기술 혁명

낮음 낮음

높음 첫 번째 분화

자료: WTO(2017).

 1)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발간한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임. 노동자 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루에 한 개의 핀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공정을 18개로 분화하여 열 사람의 노동자가 생산하면 총 4만 8,000개, 또는 한 사람이 4,800개의 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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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정보 기술혁명(예: 팩시밀리, 인터넷)은 고속 국제 통신 네트워크와 함께 

여러 지역의 생산단위를 조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판매 예측

과 조달 일정을 생산라인에 곧바로 전달할 수 있으며 미세한 제품설계와 사양에 관

한 전자 프로필을 모든 생산 현장과 공유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적인 기능

은 더 이상 가까운 공간에 국한되지 않게 된 것이다. 생산 활동의 기술적 분화

(unbundling)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국가에서 생산 요소의 비용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 

일부 작업 공정이 국경을 넘어 이전되었다.

이처럼 GVC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다. 이 개념은 20세기 초반에 헨리 포드(Henry Ford)가 개발한 

비즈니스 모형으로,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여 단일한 자본과 관리 아래 두고 생산과정

의 여러 기능들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이 모형은 수직적 통합으로 명명되면

서 대량생산의 작업방식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통합의 장점에도 일부 기업이 통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부 조정 측면에서 적지 

않은 행정 및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물시장 거래의 거래비용과 단

일화된 계층적 기업의 관리비용 간 경중을 가려 거래관계에 따른 생산 비효율을 최

소화하는 관리제도가 선택되게 된다.

거래 원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려사항에는 문서 작성, 모니터링, 시행 등의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계약상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후 성과

의 비효율도 포함된다. 거래비용 경제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계약이 불완전하다는 

것, 곧 정보 비대칭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 거래 조건을 사전에 징계할 수 없다는 것

이다. 당사자들이 거래에 묶였을 때 계약의 불완전성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 위험을 

촉발하지만, 수직적 통합은 통합된 업체의 단일화된 목적함수에 사후 준지대

(quasi-rent)를 내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하게 한다. 따라서 수직적 통합

은 관계성 아래 당사자들의 기회주의 행태를 완화시키는 이득이, 관료적 체제와 관련

된 자원의 비효율적 할당에서 비롯한 비용을 능가할 때 가치사슬을 조직하는 바람직

한 방식이 된다.

오늘날 다국적 측면에서 수직적 통합은 다국적 기업이라는 경영체의 출현을 뜻한

다. 다국적 기업의 FDI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주요 동인이며, 국가 간 부가가치 

분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업체 안팎 또는 국내외에서 수행되는지 여

부에 따라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4개 모드가 존재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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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4가지 모드

국내

업체내

조달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

조달

기업간

해외조달

국가

경계

분화

기업

경계

수
직
적

통
합

자료: WTO(2017).

“가치사슬” 이란 용어는 경영학에서 고안되었다. 본디 이 개념은 제품 생산과 소비 

활동에 관한 전반적 체제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전략

개발의 기본 틀로서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기업은 

먼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진단하기 위해 분석적 단위를 구성하는 개별 기능으로 짜

인 일련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나눠진다. 기업이 상대적으로 분화된 조직 구조를 갖추

고 있는 경우 각 단위의 공정 곧 사업 활동(예: 제품 설계, 자재 조달, 마케팅, 분배 

등)은 그 특정 단위의 개별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

른 단위의 목적과 충돌하거나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모든 활동은 집합적으로 조직되어 기업 전체의 최적 기

능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활동 또는 가치사슬 사이의 결합은 기능 간 

교차 공조를 통한 잠재적 외부성을 내부화하도록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경쟁 우위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GVC 연구는 사회학에서 유래했다. 포터 교수의 가치사슬 개념과 달리,

GVC는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의 양상에 초점을 전환함으로써 어떻게 기업 전략을 혁

신할 수 있는지와 주로 연관된다. GVC 연구는 생산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키는 기업의 

노력의 결과로서 체제 안에서 가치의 창출과 전이를 고려한다. 곧 가치분배 구조가 

국제 생산 네트워크의 구조적 형태에 관한 기업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GVC 분석은 포터 교수의 가치사슬 접근의 국제적 확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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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 범주와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GVC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가치 분배체제와 국경 간 생산-소비의 연계 조직의 상호 

작용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먼저 GVCI(Global Value Chains Initiative, 2000-05

년)2)의 논의에서 그 틀이 정해졌다. 이후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관리구조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에 의해 GVC 분석은 더욱 진전되었다. GVC 연구는 이해 관계자 

간의 거래나 코드화된 형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거래방식이 당사자 간의 권력 관

계의 구조를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그 게임 안에서 가치 분배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

하기 때문이다.

GVC의 수직적 통합 형태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절대적이고 일방적 통제를 가

정하는 계층적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회사의 활동과 성과는 본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엄격히 모니터링 되고 평가된다. 반대로 외부위탁(outsourcing) 대안은 고객(구매

자)과 하청 업체(서비스 공급 업체)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창출한다. 이에 따라 그 권

력 행사는 수직적 통합의 형태와 달리 더욱 상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속성 아래 계약 당사자 간의 권력 관계에 따라 GVC 유형을 설

정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세계 가치사슬(GVC)의 유형

권력 비대칭의 정도와 상대측 생산활동과 공조의 범위

낮음 높음 거래의 복잡성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거래의 코드화 능력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높음 공급기반 능력 높음 낮음 낮음

자료: WTO(2017).

2) (https://globalvaluechai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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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GVC 거버넌스(governance)의 5가지 변형을 보여준다. 직사각형은 회사의 

경계를 나타내며, 그 크기는 상대방과의 협상력을 나타낸다. 화살표는 상대측(partner)

의 활동에서 비즈니스 개입의 방향과 범위를 보여준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

로 이기는(win-win)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신속

한 이익에 초점을 맞춰 약탈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림의 오른쪽 방향에 있는 고객(계층형태의 경우 본사)은 더 큰 교섭력을 지니므

로 부가가치 분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GVC 형태의 역학을 설명

하는 요인으로, ① 거래의 복잡성(complexity), ② 거래의 코드화 능력(codifiability), ③

공급기반의 능력(capabilities) 등 이른바 “3C” 모형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관

계형으로 가치사슬 유형이 이동하면 거래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관계형에서 모듈형

으로 전환하면 거래의 코드화 능력이 향상된다고 가정한다. 다른 것들이 같다는 가정

아래, 공급 기반 능력의 개선은 종속형에서 시장형으로 가치사슬을 이끌게 된다.

GVC 구성 체제를 조사함으로써 3C 모형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가치사슬의 전

환을 촉진시키는 정책수단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특히 개발

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GVC 주도의 성장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3. 농식품 부문의 GVC 참여

농식품 부문의 GVC 개발은 다른 부문과 연동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그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농업과 식품부문이 다른 분야와 상이한 GVC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에 따르면 농업은 다른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원

료의 상류(upstream) 공급자로서 GVC와 더 많이 연결되는 반면 식품부문은 원료의 하

류(downstream) 사용자로서 지위를 나타낸다. 이는 많은 식품업체들이 많은 투입재를 

외국에서 조달하여 생산하고, 그 최종재를 국내 또는 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음을 뜻한다. 농업부문에서 나타난 상당한 수준의 전방 연계(forward linkages)는 농

업이 많은 GVC의 출발점임을 시사한다. 다른 부문들과 차별된 점은 수출된 농산물이 

해당 수출시장에서 더욱 가공된 후에 다시 수출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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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농식품 부문과 다른 부분 간 GVC 참여의 차이

                후방(backward)                                     전방(forward)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0  0.05 0.1 0.15 0.2 0.25 0.3 0.3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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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학제

금속

제조업

섬유

전기와 물

나무와 종이

식품

서비스

농업

광업

전기와물

광물

서비스

농업

양모와종이

금속

화학제

기계

제조업

자동차

섬유

식품

                  2011    1995                                        2011    1995

자료: OECD(2017).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 및 식품 분야의 GVC 참여는 다른 산업의 경우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해 왔다. 농업 분야에서 전방 연계는 후방 연계보다 증가했다. 이러한 연

계성의 변화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포함하여 생산 기술 및 국제 시장 조건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농업에서 후방 연계를 위해서는 더욱 개방된 시장뿐만 아니라,

소 사육시설과 같이 집약적인 생산체제를 더 많이 활용하되 이전보다 더욱 자체적으

로 더 많은 투입재, 곧 사료용 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가 간 농식품부문에 의한 GVC 참여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5;

그림 6>. 세계에 걸쳐 GVC 참여에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개발 수준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많은 유럽 국가들은 농업 기반의 GVC에 후방 참여율

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집약적인 농업 관행 아래 투입재 사용수준

이 높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하여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중국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방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곧 두 대륙에서 농업부

문은 모두 GVC에 상당히 관여하나, 방식이 다른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주로 GVC로

부터 구매하는 형태의 참여인 반면에, 중국과 인도는 GVC에 대한 판매 참여가 큰 양

상이다. 식품부문에서는 중국, 동남아시아 및 캐나다와 더불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은 높은 후방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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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출입 물량 기준 상위 25개 농식품 무역국가들의 GVC 참여

                    농업부문                                          식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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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7).

그림 6.  지역별 GVC 참여의 차이

                    농업부문                                          식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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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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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참여는 국가의 부문별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GVC가 실현되는 것은 주

어진 국가의 해당 산업 수출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의존하는 정도와, 그 

수출이 다른 나라 수출의 일부를 형성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전방 연계와 관련,

직간접 부가가치 수출이 잡힌다면, 직접 수출이 적은 반면에 간접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들 대상으로 산출되는 전방 참여율의 효과는 직접수출 가치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산업이 직접 수출이 없다면, 국내 다른 산업을 통한 간

접적 연계는 잡히지 않게 된다.

다양한 이유로 모든 국가의 모든 부문이 국제 무역에 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농식품의 특성과 부패 가능성 등이다. 연구 대상에 포함된 품목 중 무역 상호작용이 

작은 것들은 생유(raw milk), 사탕수수와 사탕무, 벼 등이다. 이들은 부패 가능성이 높

거나 무역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수가 적은 품목에 해당한다.

GVC 참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70개 지역에 걸쳐 주어진 부문의 참여 분포를 

조사하였다. 이에 관한 정보는 추정된 분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분포

가 좁고 그 최고치가 “0”에 가까운 부문은 참여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좁은 분

포 아래 그 정점이 “1”에 가까운 경우는 대부분 국가의 부문이 가치 사슬에서 상당히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평한 분포는 해당 부문의 국가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며, 참여의 특성이 세계 각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7>은 농식품 부문의 후방 참여 분포를 나타내고, <그림 8>은 전방 참여 분

포이다. 이 분포는 확률 분포를 말하는데, 주어진 참여 가치에 대해 관찰되는 비율을 

나타낸다.

GVC 참여의 분포는 농식품부문 전반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이 결

과는 생산된 상품의 특성에서 비롯한 부문 간 구조적 격차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

나 평평한 분포를 가진 부문의 경우 그 차이점은 상품 자체의 특성과 구분되는 정책

이나 그 밖의 요소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 간 유의미한 

차이는 국가 안에서 산업 구조가 농식품부문에 대한 GVC 참여에 있어 국가 간 차이

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입안자는 절대 참여 수준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동일한 부문과 비교하여 개별 부문의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GVC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총 국

내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와 그 요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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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가 간 부문별 후방 참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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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0.04

0.02

0

    벼

             밀
                     기타곡물

                 유지종자

0.12

0.1

0.08

0.06

0.04

0.02

0

   육류
                기타곡물

    유제품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비율

    0     0.2    0.4    0.6   0.8     1     12
후방지표

비율
0.12

0.1

0.08

0.06

0.04

0.02

0

    기타작물

             채소,과일

           식물섬유

     사탕수수

0.12

0.1

0.08

0.06

0.04

0.02

0

   설탕

              채소기름

                      쌀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비율

    0     0.2    0.4    0.6   0.8     1     12
후방지표

비율

0.12

0.1

0.08

0.06

0.04

0.02

0

   기타작물

           양모

 

                소

      원유

0.12

0.1

0.08

0.06

0.04

0.02

0

   음료,담배

          기타식품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0     0.2    0.4    0.6   0.8     1     12
후방지표

자료: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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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국가간 부문별 전방 참여의 분포

   농업부문
   (관측비율)비율  

   식품부문
   (관측비율)비율

0.2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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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5

0

          기타곡물

    밀
               유지종자

0.25

0.2

0.15

0.1

0.05

0

   기타곡물

 

        육류

 유제품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비율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비율

0.25

0.2

0.15

0.1

0.05

0

   채소,과일

        기타작물
               식품섬유
                        사탕수수

0.25

0.2

0.15

0.1

0.05

0

  설탕        채소기름

   쌀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비율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비율
0.25

0.2

0.15

0.1

0.05

0

      기타동물               양모

                          원유

0.25

0.2

0.15

0.1

0.05

0

   음료,담배

 

           기타식품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0       0.2      0.4      0.6      0.8       1
후방지표

자료: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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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문은 GVC에 대한 후방 참여에서 농업부문보다 큰 편차를 보인다. 많은 농업 

분야에서 후방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에 따라 상당히 유사하다. 이것은 작물

에 기반을 둔 활동에 특히 해당한다. 이보다 더 많고 다양한 후방 참여 수준을 나타

내는 축산업은 사료의 국제적 조달, 식물에 기초한 섬유, 채소와 과일 등으로 인한 결

과일 것이다. 식품 가운데 설탕은 집약적이면서 낮은 후방 참여란 예외적 특성을 나

타내는데, 설탕 정제에 사용된 투입물 대부분이 지역에서 공급되고, 사탕수수와 사탕

무의 부패하기 쉬운 특성 때문이다.

전방 참여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농업부문의 전방 참여는 평평한 분포

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덜 균일하다. 일반적으로 식품부문보다 더 많은 부문들

이 더 높은 수준의 전방 참여를 나타냈다. 채소와 과일 및 견과류는 예외적으로 다른 

농산물보다 국가 전체에서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전방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

품 대부분이 국내외에서 직접 최종 소비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농식품부문은 한 부문으로부터 GVC로 강력한 간접 연계성을 보임으로써 상

당히 높은 수준의 전방 참여 결과를 나타낸다. 세계적으로 농식품부문을 통틀어 15

개 부문만이 “1” 이상의 전방 지표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곧 GVC에 대한 

간접적인 연계 측면에서 다른 국가의 수출에 기여한 부가가치가 해당 부문의 직접 

수출을 초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간접 연계는 유지종자와 밀 

부문에서 가장 일반적이다.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 농업생산은 GVC와 연계되기 전에 더 많은 국내 가공을 거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농업부문이 원료의 공급원으로서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식품

부문은 이러한 투입재를 세계로부터 조달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각 부문 안에서

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식물을 기반으로 한 섬유, 양모와 실크, 일부 동물제품

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후방 참여를 통해 이러한 일반적 추이와 반대를 나타

낸다. 부문별로 보면 생유의 경우 전방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모와 실

크는 후방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9>. 그러나 소수의 국가만이 생유나 벼

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간접 연계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평균으로 볼 때, 개별 국가와 부문에 있어 전방 참여와 후방 참

여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은 총 GVC 참여를 후방 및 전망 지표들을 합쳐 제시한 결과이다. 또한 

<그림 11>은 국가별 총 GVC 참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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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부문별 평균 전방 및 후방 참여

               0            0.2        0.4        0.6        0.8        1         1.2       1.4        1.6

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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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양모, 실크
기타 동물제품

설탕
채소,과일,견과

음료, 담배
유제품

채소기름, 지방
기타 육류

가공쌀
기타 식품

 전방    후방

자료: OECD(2017).

그림 10.  부문별 평균 총 GVC 참여

               0          0.2       0.4       0.6       0.8       1        1.2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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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기반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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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곡물
양모,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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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7).



세계농업 제 207호 | 107

그림 11.  국가별 총 GVC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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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7).

특히 총 GVC 참여는 해당 부문의 가치사슬 길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후

방 및 전방 GVC 참여가 모두 높으면 가치사슬이 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

가 안의 국내연계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정보밖에 되지 못한다. 이에 따

르면 유지종자, 식물 기반의 섬유, 밀 부문의 GVC는 상대적으로 긴 가치사슬을 가진

다고 하겠다. 반면에 사탕수수와 사탕무, 기타 육류제품, 설탕 부문은 상대적으로 짧

은 가치사슬을 가진다. 많은 필수 작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총 GVC 참여를 

보이는데, 이들 품목들이 가공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된 후 추가로 다시 수출되

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반대로 설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GVC 참여를 보인다. 이는 상하기 쉬운 

제품 특성으로 지역에서 대부분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과,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무

역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무역되지 않은 생유,

벼, 사탕수수와 사탕무 등은 평균 GVC 참여가 큰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모든 국가의 

전체 부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중국은 농식품 GVC 평균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스리랑카는 가장 낮았다. 중국은 

농식품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전방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다른 

제품 생산에 중국 제품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스리랑카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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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많은 부문에서 후방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농식품 산업이 세계시

장과 잘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전체 평균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다르다. 각 부문의 직접 수

출 수준이 크고 많은 부문이 수출에 참여하고 있어도, 특히 전방 참여율이 높게 나타

나는 경우는 낮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율을 독립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거나 GVC 참여 

지표들만 보고 정책 결정을 하는데 유의해야 함을 뜻한다.

또한 평균 총 GVC 참여율은 지역의 따라 다르다. 비록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농식품 GVC 총 참여율은 평균 기준으로 다른 지역보다 크다. 유럽은 

두 번째 높은 평균 총 GVC 참여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아프리카와 중동, 북미와 

남미 순이다. 예상대로 농식품부문의 GVC 참여율은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편이다.

GVC는 가치사슬 상에서 국가와 부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국가와 

부문의 위치는 상대적인 전방 및 후방 참여에 의해 표현된다<그림 12>. “0”보다 작

은 숫자는 국가 또는 부문이 상대적으로 후방 참여에 관여함을 의미한다. “0”보다 큰 

숫자는 상대적으로 전방 참여에 관여함을 나타낸다. 의미한다. “0”에 가까운 것들은 

동등한 전방 및 후방 참여를 보여준다.

GVC 상에서 국가와 부문의 위치 정보를 총 참여와 결합시키면, 전방 참여가 높은 

부문들이 또한 총 참여율이 높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총 참여율이 높은 것은 또한 가

치사슬 양쪽 중 한편에 더욱 특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결과는 부문 간 평균 결과에

서 반복된다. 예를 들어, 총 참여율이 높은 유지종자 부문은 또한 전방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 식품과 같이 전방 참여가 적은 제품들은 GVC 참여에 훨씬 덜 

관여한다. 산업계 관점에서 보면, 일부 부문은 상대적으로 긴 세계적 연계를 가진 반

면에 나머지 부문은 그렇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국가 간 전반적인 추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예외인데, 양국 모두 높은 전방 참여와 총 참

여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농식품 GVC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2011년 

횡단면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비록 변수

들 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무역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참

조하여 모형을 구축한 만큼 GVC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밝히는 데에는 무

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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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GVC 관련 국가와 부문의 위치(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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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7).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① 투자와 무역정책: 관세와 비관세 조치; FDI 흐름; 통관 절차의 품질

② 국내 농업 역량: 운송 하부구조; 금융 공급; 교육; 식품안전 체계

③ 경제의 구조적 특성: 개발의 정도; 시장과 거리, 농지 공급, 산업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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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VC 참여에 관한 구조 및 정책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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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17).

4.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에 포함된 GVC 역할

1995-2015년에 이행된 새천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6-2030년에 세계 모든 

나라가 실천해 나갈 공통의 17개 목표를 내놓고 이를 실천해오고 있다<그림 14>. 아프

리카는 SDGs의 이행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50년간 이행할 사회경제적 전환의 전략 

틀, 이른바 “의제 2063(Agenda 2063)”을 설정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AUC 2015).

아프리카연맹(African Unio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

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등은 공동으로 

17개 SDGs 가운데 목표 1(빈곤 종식), 목표 2(굶주림 타파), 목표 3(좋은 건강과 행복),

목표 5(양성 평등), 목표 9(산업, 혁신, 하부구조), 목표 14(물 아래 생명) 등에 관한 진

척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SDG 목표 2와 9, Agenda 2063 목표 1이 농업부문

의 가치사슬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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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DGs와 SDGs의 비교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app/sub02/20_tab3.do).

SDG 목표 2는 2030년까지 소규모 식량 생산자들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의 2배 증대

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Agenda 2063(목표 1.5.1.3)은 통합된 농업 가치사슬에 

젊은이와 여성의 참여율을 적어도 30%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북아프

리카를 제외한 나머지 아프리카의 1인당 농업 부가가치는 2010년에 1,221달러인데,

이는 2015년 세계 평균인 1,978달러, 아시아 1,657달러,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 7,140

달러, 선진국 3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위 Agenda 2063의 목표

는 젊은이와 여성을 주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SDG 목표 9가 제시한 국내법 아래 경

제적 자원, 토지, 금융서비스, 유산과 천연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소유 측면에서 여성

의 권리 보장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UNDP(2017)는 가치사슬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농업투자가 더욱 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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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 상품수출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 

2.4%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먼저, 남-남(South-South) 공조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안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이 낮은 시장에 신상품을 도입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체제 구축

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Made in Africa”란 슬로건 아래 농식품 가공부문과 연계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GVC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UF 2017).

5. 시사점

세계 가치사슬(GVC)은 새로운 무역이론(New-New-New trade theory)의 토대로 간주될 

만큼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무역 패러다임으로 그 형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생산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

들의 무역과 투자 참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문의 GVC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OECD와 WTO가 공동으로 개발한 

TiVA(trade in value added) 데이터베이스는 농업과 식품가공의 넓은 범주로 통합된 데

이터만 담고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OECD-WTO 2013). 그렇지만 이 글

에서 소개한 대로 농식품부문의 GVC 참여가 늘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더 높은 수준의 GVC 참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가운데 하나로, 먼저 지역 내 가치

사슬을 공고히 하고 이를 GVC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농식품 순수입국

인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도 GVC가 농가와 식품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정책 조치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GVC 관련 데

이터(적어도 국내 가치사슬 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GVC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나 무역조치 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정

책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규모 가족농이나 영세 식품업체

들이 GVC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이를 통해 농

식품부문과 소비자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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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무역협정 영향평가 보고서 발표

m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무역협정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협상에서 농

업 관련 문제가 종종 논란의 여지가 많더라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부문은 농식

품부문으로 분석됨.

m EU집행위원회 통상담당 부위원장(Joost Korte)은 11월 9일 유럽의회의 국제무역위

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보고서를 

제시함.

- 유럽의회 의원 Korte는 무역협상 논의에서 농업부문은 종종 가장 논쟁의 여지

가 많은 이슈이지만, EU의 무역협정, 특히 새로운 협약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부분임.

m 11월 9일 발표된 보고서는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국가(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cables, ACP)1)와의 1세대 무역협정(First Generation Agreements), 신세

대 무역협정(New Generation Agreements),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 그리고 EU의 이웃 국가들과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s, DCFTAs)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중인 25개의 무

역협정의 영향을 조명함.

m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무역협정은 EU 수출 증대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균

형 있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끼침.

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Cecilia Malmström)은  보고서를 통해 EU의 무역협정이 유럽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무역협정 파트너들과 노동 

및 환경 기준 마련에 힘쓰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함.

m EU 농식품부문은 자동차부문과 함께 기존 무역거래의 주요 수혜자로 간주됨.

 1) 제3세계의 4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기구(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EU, 무역협정 영향평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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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EU 농산물 수출이 콜롬비아나 페루와 같은 일부국가에서 괄목할만

한 성장을 보임.

- 콜롬비아, 페루와의 무역협약이 2013년 이후 적용된 이후 EU농산물 수출은 콜

롬비아에서 82%, 페루에서 73% 증가함.

 민감품목의 무역협정 활용 잠재성

m 보고서에 따르면 EU 무역협정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EU 기업들은 아직 충분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특히 EU와 파트너 국가들이 완전 자유화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2)를 통해 시장 개방을 제한적으로 설정한 민간품목의 경우에 해당함.

- 예를 들어 대표적인 민감품목 치즈의 경우 총할당량의 4.3%만이 페루로 수출

되었으며, 콜롬비아로 7.9%, 중앙아메리카 지역으로는 44%가 수출됨.

m EU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EU수출업체들에

게 무역협정이 제공하는 기회와 혜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m 이 보고서는 유럽의회, 이사회의 회원국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와 논의될 예정임.

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Cecilia Malmström)은 11월 10일 이사회 회의에서 각 회원국 

장관들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자료: IEG Policy(2017.11.09.).

 2)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중관세제

도로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림(시사상식사전,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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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살모넬라 통제 규정 통보

m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에 통보한 EU제안서에 따르면 덴마크로부터 가금류 수

입 시 새로 제시된 엄격한 살모넬라균 규제를 준수해야한다고 함.

m 10월 24일 EU는 WTO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서 덴마크는 이미 핀란드와 스웨덴

에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살모넬라 균 통제 규정을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밝힘.

- 탁송물에는 음성으로 판정된 미생물 검사가 수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m 덴마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특별 보장(special guarantees)을 신청하였으나, 덴마

크 내 가금류에서 살모넬라균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러한 요청이 성

공적이지 못하였음. 올해 제공된 자료에 데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가금류의 살모넬

라 균이 현재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발견되는 낮은 수치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개

선되었다고 함.

m 통보에 따르면 EU는 2018년 봄부터 이러한 변화들을 채택할 계획임.

m 한편 고병원성 조류독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에 대한 상황이 개

선된 이후 EU국가의 살아있는 가금류 및 관련 제품들을 위한 일부 시장이 재개됨.

m 러시아는 영국, 불가리아, 체코, 프랑스의 여러 지역에서 가금류에 대한 조류독감 

관련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함. 반면 정치적으로 수출입금지 동기부여를 받은 주요 

서부공급업체에 대한 가금류 고기와 살아있는 가금류 및 종란(hatching egg)3)에 대

한 수입은 배제됨.

m 필리핀 정부는 또한 조루독감 관련 제품에 대한 위험이 이제는 무시할 수 있는 정

도의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후, 영국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달걀에 대한 수입

 3) 암탉에 수탉을 교배하여 생산된 알 중 부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EU, 덴마크 살모넬라 통제에 관한 제안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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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치를 해제함.

m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또한 조류독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 벨기

에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 수입시장을 재개함.

※ 자료: IEG Policy(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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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인도네시아 정부는 EU가 팜유(palm oil)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EU산 분유(milk powder)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힘.

- EU는 인도네시아로 2016년 기준 약 1억 유로의 분유를 수출하였음.

m 지난 4월 초 유럽의회는 2020년까지 바이오디젤(biodiesel)4)에서 지속불가능한 방식

으로 생산되고, 산림벌채로 이어지는 팜유, 식물성 유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

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 EU가 수입하는 팜유의 약 46%가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됨.

m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Enggartiasto Lukita)은 공식성명서를 통해 EU가 자국에 불

공평하고 차별적인 취급을 계속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인도네시아는 EU산 분유 수입을 제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임.

m 유럽의회 결의안은 법적 효럭은 없으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EU지침이 되어 차별적 성격의 지침이 적용될 경우 이에 대한 문

제를 WTO 분쟁해결 절차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힘.

m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Enggartiasto Lukita)은 EU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자카르타에서 EU산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을 막으며 EU에 경고함.

m 인도네시아 팜유그룹(Astra Agro Lestari) 회장( Joko Supriyono)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생산관리가 국제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함.

- 그러나 수출업체들은 유럽시장의 판매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안 수출시장

을 찾기 시작했다고 덧붙임.

m EU는 현재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 과잉생산에 따른 낮은 가격과 38만 톤에 

이르는 공공비출물자(public intervention stocks)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쌀겨, 유채꽃, 콩 등에서 식물 기름을 추출, 경유와 유사한 성질의 물질로 가공하여 경유를 대체하거나 경유에 혼합하여 디젤

엔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대체에너지임(시사상식사전, 네이버지식백과).

인도네시아, EU산 분유 수입 중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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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U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지난 주 자동 SMP구매에 대한 명목상 연간 

상한선과 관련한 개입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고 밝힘.

※ 자료: IEG Policy(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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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일본 시즈오카대학(Shizuoka University)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활용하

여 고당도 토마토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액재배(nutriculture)5)기술을 개

발함.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환경 데이터를 기초로 잎의 시들함 정도나 식물의 스트레

스 정도를 실시간으로 추측하고 관수량을 조절함.

-물 관리를 자동화하여 당도 8이상의 열매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m 고당도 토마토는 관수를 억제하고 당도를 높여야함. 그러나 생육과 당도를 양립시

킬 수 있는 물 관리가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음.

- 시즈오카 대학은 숙련된 농가가 잎의 시든 상태나 광택을 관찰하는 것에 주목함.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잎의 상태에 따라 숙련 농가 수준의 관수량 자동 조절하

여 관리하도록 함.

- 온도, 습도, 조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킴.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잎의 상태와 환경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관수량과 관수 시점을 판단함.

m 시즈오카대학 기술연구원 정보학영역의 미네노히로시(峰野博史) 교수는 “AI의 예

측대로 관수를 조절하면 당도 8이상의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함.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숙련농가의 기술을 수치화함으로써 숙련작업 계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시즈오카대학 연구팀은 향후 현지 실험을 진행할 예정임.

※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7.10.15.)

 5)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임. 무토양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 NFT(nutrient film 

technique)나 담액수경(湛液水耕), 분무경(噴霧耕), 모관수경(毛管水耕) 등과 같은 수경재배가 여기에 포함됨(두산백과, 네이

버지식백과).

일본, AI를 이용한 고당도 토마토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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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일본 홋카이도대학, 요코하마 시립대학 농업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팀은 

처음으로 대두 게놈 편집에 따른 유전자 변형에 성공하였음.

- 게놈편집은 다른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 유전자로 유전자를 자르고 다른 유전

자와 융합시켜 새로운 유전자를 개조하는 기술임

- 지금까지 대두 게놈편집  성공사례가 없었으나 이번 성과를 기초로 관련 연구

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대두 게놈편집은 세계에서도 여러 번 실험되었으나 성공한 사례는 몇 가지 밖

에 없다고 함.

m 대두 “카리유타카(カリユタカ)”를 자열매 단계에서 게놈편집하여 식물체가 커질 

수 있도록 함.

- 게놈편집된 식물체는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확된 자열매를 키우면 성

질이 안정적인 개체로 자라는 사례가 수십 차례 있었음.

m 홋카이도 대학원 야마다 테츠야(山田哲也) 연구원 이번연구에서는 시험적으로 식

물의 크기에 따라 유전자를 변형하였으나, “대두의 알레르기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함.

m 게놈편집은 특정 유전자를 목표로 기존 품종의 결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핀포인트

(pin point) 개량이 단기간에 가능함.

- 가위 유전자는 교배를 통해 제거할 수 있으며 유전자 조직을 바꾸는 유전자변

형(Genetic Modification, GM) 작물의 정의가 되는 외래유전자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GM작물로서의 사용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7.10.16.)

일본, 대두 게놈 편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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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일본 군마 현(群馬縣) 가축시험장은 보리를 농후사료(concentrated feed stuff)6)의 원

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함.

- 보리는 벼와 그루갈이(이모작)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용 쌀이나 옥수수

와 함께 재배하며 이모작 농후사료 원료를 자급할 수 있게 됨.

- SGS(Soft Grain Silage)와 비교했을 때 생산비와 노동력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음.

m 군마현 축산시험장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보리 농후사료가 수입 배합사료를 대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m 일본 농수산성은 2016년 기준 약 14%의 농후사료자급률을 2025년도까지 20% 이

상 증가시킬 계획임.

- 일본 각 지역에서 국산 농후사료로 사료용 쌀, 곡실, 옥수수 배합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그 중 군마현 축산시험장은 그루갈이 보리에 착안하여 보리 농후사료를 개발함.

- 식용 6조 보리(여섯 줄 보리)를 사용함.

m 농후 사료용 보리는 곡식이 딱딱하게 성숙하기 전 황숙기에 열매가 아직 부드럽

고 수분 30%정도의 시기에 보통 자동 탈형 콤바인으로 수확함.

- 농후 사료용 보리 수확은 일손이 적게 들고 일반 보리보다 빨리 수확하기 때문

에 작업 분산에도 도움이 됨.

m 콤바인으로 직접 또는 분쇄 후 간이 밀봉형 사일로에 포장함. 사일로 포장 시에는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유산균제제를 첨가하여 개봉 후에 2차 발효를 방지하고 안

정된 품질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함.

m 군마현 축산시험장의 분석에서 건조된 보리의 단백질 비율은 10.7%로 옥수수나 

벼 보다 높음.

 6) 부피가 작고 섬유소가 적으며 가소화 양분이 많은 사료임.. 농후사료는 주로 비육하는 가축과 젖, 알 등을 생산하는 가축에게 

많이 쓰임(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사전).

일본, 보리를 활용한 농후사료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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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료용 보리는 지금까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 1kg당 생산 비용은 28엔으로 사료용 쌀 53엔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다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배포 전 곰팡이 독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음.

m 군마현 축산시험장은 그루갈이 재배를 통해 생산된 쌀과 보리를 농후사료로 활용

하여 농후사료 자급화 촉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료: 일본농업신문(日本農業新聞) (2017.10.29.)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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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7. 11)1)

1. 아시아

□ 홍콩, 반려동물 식품시장 

▪홍콩에서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개

체 수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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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SPCA)에 따르면, 홍콩 내 반려동

물 개체 수 증가 현상은 홍콩 인구의 가처분 소득 증가, 낮은 출산율 및 인구 고

령화 등에서 기인한 것임.

- 이에 아기 대신 반려동물에게 관심을 쏟는 홍콩 사람들이 증가함.

▪유로모니터는 반려동물 주인의 구매력 상승에 따라 홍콩 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이 성장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 식품산업이 전년대비 평균 9%의 매출액 증가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힘.

▪홍콩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애완견이나, 애완 어류 및 기타 몸집이 

작은 포유동물들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음.

▪2003년부터 홍콩 정부는 공공주택,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내 반려견 보유 및 동

반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쳐왔음.

▪여전히 반려견은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완동물 중 하나이지만, 홍콩 내에

서 일정 운동량이 있어야 하는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이에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반려견 보다 상대적으로 덜 활동적인 반려

묘가 인기를 끌며 반려묘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음.

▪주기적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협으로 애완 조류의 개체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

고 있음.

- 올해 홍콩을 강타한 H7N9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2017년 홍콩 내 조류 

개체 수는 최근 5년 중 최저 수치인 1만 5,800마리를 기록함.

▪애완 어류는 35만 2,200마리로, 반려동물 중 가장 높은 개체 수임.

- 집에 물고기를 키우면 복이 있다는 풍수지리 사상과 관리가 쉽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애완 어류를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홍콩의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연평균 8%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임.

- 2016년 홍콩의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7억 9,110만 홍콩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함.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6억 9,620만 홍콩달러와 7억 4,260만 홍콩달러의 매출액

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해온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2017년 8억 4,170만 홍콩달

러의 매출액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반려견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보조식품 시장

이 성장하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570만 홍콩달러와 610만 홍콩달러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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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록함.

- 2018년에는 670만 홍콩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17년 10월 현재 유통되는 반려동물 식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며,

수입 제품들의 강세로 현지 상품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판매를 보임.

▪홍콩무역발전국에 따르면, 홍콩의 반려동물 식품 수입규모는 2015년 1억 2,592

만 달러에서 2016년 1억 3,843만 달러로 약 9.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2017년 8월에는 1억 1,310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기록해 전년도의 수입액을 

코앞까지 추격함.

▪최대 반려동물 식품 수입국은 미국과 캐나다로, 각각 43%와 15%의 점유율을 보

이며 반려동물 식품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현지 소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반려동물 식품시장의 브랜드 충성도는 비교

적 낮으며 프리미엄 및 유기농 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주로 북미 제품을 선호

하는 편임.

▪일본과 한국은 각각 3.9%와 0.4%의 수입 점유율로 중저가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제품을 선보임.

- 경제적인 제품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식품을 구매할 때 주로 일본

과 한국의 제품을 고려함.

▪더 나은 품질과 다양한 건강 개선 기능 등을 보장하는 “휴먼 그레이드(Human Grade)”

라벨을 부착한 제품들이 홍콩 내 반려동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오늘날 친환경 및 유기농식품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

으며,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부라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주인들

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건강한 음식을 반려동물과 공유하고자 함.

▪홍콩 내 유통되는 대부분 제품의 수입원인 미국의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AAFCO)는 휴먼 그레이드를 “모든 재료와 완성 제품 및 저장, 제

조, 운송과정이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CGMP)의 식용음식 규정(21 CFR Part 117)

과 일치하게 다루어진 제품”이라고 정의함.

▪합성 첨가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인간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육류, 생선 

등의 참신한 유기농 식재료만을 사용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프리미엄 제품의 인기는 고급 제품 사용을 통해 반려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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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이렇게 절약한 병원비로 다시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한다는 소비자

들의 믿음에서 기인한 것임.

▪프리미엄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 “Orijen”은 매일 새로 채집한 어류 및 달걀 등의 

신선한 식재료로만 제조한 제품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한 친환경 사료를 

생산함. Orijen의 사료는 11kg당 1,314홍콩달러에 판매됨.

▪단순 털 윤기 및 피부 개선 등의 기능을 가졌던 반려동물식품은 오늘날 질병 예

방 및 정서 안정, 두뇌 발달, 유연성 향상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함.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되는 반려동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관

심이 증대되면서 심장 질환 등의 면역력 증진 제품과 관절, 치아 보호 등 노화 

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기능성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인 “Hill’s Science Diet”는 연령별, 제품 유형별, 기능

별로 제품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반려동물에게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함.

- 또한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식단으로 사용되는 Prescription Diet 제품라인을 선

보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식품이라는 신뢰도 높은 이미지를 확보함.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위해 건강식품 이외에도 추가로 건강 보조제

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건강보조제는 파우더형, 오일형 및 알약형 등으로 나뉘며 특히 오일형 건강 보

조제의 경우 식용뿐만 아니라 피부 및 털에 마사지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탈모, 피부염 예방 및 심신 안정의 기능으로 인기 있음.

▪“Amazing Nutritionals”는 반려동물 건강 보조제를 생산하는 브랜드로, 오메가3,

항산화제, 비타민 등의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 보조제로 사료만 사용했을 

때에는 놓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해주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

▪다양한 기능의 제품이 출시될수록 올인원(All-In-One) 제품에 대한 수요 높아질 

것임.

- 홍콩 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

들임에 따라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

하고 있음.

▪이에 세분된 기능을 갖춘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시장에 유

통되는 제품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기능들을 모은 올인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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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홍콩의 온라인 반려동물 식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상세설

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영향을 끼침.

▪휴먼 그레이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할수록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표

준 또한 높아짐.

- 따라서 온라인 판매 시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하

고,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면 홍콩 반려동물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

들의 환영을 받을 것임.

▪최근 햄스터 등의 작은 포유류용 건초 제품을 큐브 형태로 압축해 보관 및 이동

의 편리성을 향상시킨 제품이 출시됐으며 부스러기를 줄여 반려동물 우리의 청

결 유지에도 도움을 주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음.

▪북미의 대형 브랜드들이 주도하는 프리미엄 반려동물 식품시장 이외에도, 한국 

및 일본이 우위를 보이는 중저가 제품 시장에 혁신적이고 참신한 제품을 개발해 

진출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0.27.)

□ 일본, 미래 식량“스피루리나”시장규모 확대 

▪청록색 해조류인 스피루리나는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가 지정한 미래식량으

로 약 30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였으며, 가장 오래된 식물 중 하나임.

-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아열대 지방의 높은 알칼리 염호에 번식함.

▪한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스피루리나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면역력 강화, 피

부 건강,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기능성을 인정함.

▪스피루리나는 단백질, 당질, 지방산, 비타민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기 쉬

운 칼슘, 마그네슘, 철, 아연, 미네랄 등도 풍부.

- 즉 5대 영양소 모두 포함하고 있음. 또한 단백질은 소고기의 3배, 콩의 2배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포함한 양질의 단백질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 대책 연구 중인 유엔 산업 개발기구(UNIDO)는 1980년 

“스피루리나가 뛰어난 미래 식품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미국 NASA(항공 우주국)와 일본 JAXA(우주 항공 연구 개발기구)는 스피루리나

를 이용해 우주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공동 연구함.



세계 농업 브리핑

142 | 2017. 11.

▪일본에서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는 스피루리나의 시장 규모거 100억 엔을 돌파함.

▪천연 멀티영양소로 TV와 잡지 등에서 인기몰이 중인 스피루리나는 최근 시장규

모 100억 엔을 돌파, 앞으로 더욱 확대가 기대됨.

▪스피루리나는 일본 슈퍼푸드협회가 연 2회씩 발표하는 트렌드 예측에서 최근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 F/W 트렌드 예측 슈퍼푸드 랭킹”에서는 2위를 

차지함.

- 동 랭킹은 2017년 하반기에 일본에서 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슈퍼푸드 10개 

품목을 예측 및 발표한 것으로 2017년에는 매달 TV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관심도가 높음.

- 이에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일반식품뿐만 아니라 고급 호텔이나 에스테틱 살

롱, 레스토랑, 카페, 음식점 등에서도 사용이 급증. 백화점 내에는 스피루리나 

전문점도 등장함.

▪스피루리나는 방사능 치료와 면역 향상에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 세계 각국

이 건강식품과 의약품으로의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황으로, 원자력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에서의 연구가 가장 활발함.

▪특히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천연청색색소 “피코시아닌”은 초콜릿이나 아이스

크림 등 디저트와 일반 식품, 음식점, 음료 등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임.

▪천연청색색소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DIC그룹”은 전 세계적

인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50%의 시장 성장을 전망, 요나고 

자사의 생산력 증강을 발표함.

- 스무디, 면류를 비롯한 일반식품으로의 공급확대와 소매업, 호텔과의 콜라보

레이션 등 꾸준히 용도 개발을 추진하며 최근 DIC라이프테크는 식품용 천연

청색색소 파우더 “리나부루”를 출시하며 SNS 등에서 리나부루를 활용한 칵

테일, 초콜릿 등이 화제가 되고 있음.

▪한편 2013년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피코시아닌이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식

품용 천연청색색소로 승인되었고, 구미 대형식품업체의 인공색소 사용 철폐 선

언과 천연 소재를 지향하는 세계 추세에 따라 천연색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구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비약적으로 확대됨.

▪DIC사는 미국 자회사 “어스 라이즈사(캘리포니아)”에서의 식품용 스피루리나 천

연청색색소 리나부루의 생산력을 증강하기 위해 약 13억 엔의 투자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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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건강지향 추세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면서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스피루리나를 비롯한 슈퍼푸드가 꾸준히 주목받을 전망임.

▪한편 일본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의 영향으로 

일본 국내,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식료품 발굴이 활발한 

상황임.

- 국내 관련 기업은 일본의 동향을 주목해 일본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일본 내에서 스피루리나가 다양한 가공 음식료품 시장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국내 기업 또한 건강식재료를 활용한 부가가치 시장 개척 

전략 수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0.30.)

□ 인도네시아, 영유아용품시장 7년간 2배 성장 

▪인도네시아는 중산층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동시에 영유아 인구수가 많아 영유

아용품 시장의 성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16

년 기준 전년대비 약 10% 상승한 약 31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함.

▪인도네시아 유아용품 시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배 이상으로 성장함과 동

시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영유아용품 시장의 식품, 의류, 화장품 등 모든 품목이 대부분 지속적인 성장세

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품시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인도네시아 영유아용품 시장은 로컬 브랜드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외국

계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산층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구매력 또한 꾸

준히 상승하고 있음.

▪영유아 인구수가 많아 영유아용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또한 도시화 증대, 라이프 스타일 변화, 현대적 유통채널 성장에 따른 소매 

유통채널 다양화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영유아용품 시장이 활

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영유아식품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품목은 분유제품임. 현재 대형유통매장에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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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되고 있는 분유제품은 로컬 및 글로벌 브랜드 제품들이 다양함.

- 특히 글로벌 브랜드 제품(Enfamil, Anmum, Promil 등)은 800g의 한 캔 당 약 30

만루피아(약 2만 5,000원)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구

매하고 있음.

▪한국 분유는 중국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로 분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제조사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출이 가능한 국가 및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할랄인증 또한 필수임.

-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유제품 검역협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3개 제조회

사에서 MUI 할랄인증 등록을 완료한 상태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1.09.)

□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산 가금류 식품 수입 금지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의 기후변화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MOCCAE)는 불가리아로부터의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국내·야생 조류, 관상용 조류, 병아리, 부화 달걀 및 열처리되지 않은 제품의 수

입을 금지함.

▪MOCCAE는 불가리아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록에 관한 세계동물보

건기구(OIE)의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1) 불가리아에서 모든 종류의 살아있는 국내 야생 조류, 관상용 조류, 병아리,

부화 달걀 및 열처리 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함.

2) 감염지역의 가금류 및 열처리되지 않은 제품과 식용 알을 반입하는 것을 금

지하였으나 위생증명서를 소유한 감염 농장에서 최소 25k㎡ 반경에 있는 질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의 것은 수입을 허용함.

3) 열처리 된 가금류 제품(처리된 육류 및 가공 달걀 제품)에 뒤이어 열처리된 

가금류 폐기물을 불가리아 전역에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함.

4) 2017년 9월 25일 이전에 수입된 감염 지역의 열처리되지 않은 제품 및 식용 

알의 출입을 허용함.

▪UAE 정부는 먹이사슬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무역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략 및 법안을 개발하기 위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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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주력하고 있음.

- 또한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을 포함한 식품취급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 경

제를 지원하고 있음.

▪해당 국가의 당국이 식품 출하 시, 위탁 서류(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및 할랄

인증서와 같은 기타 필수 증명서)를 첨부한 서류를 엄격히 확인함.

▪당국은 또한 UAE의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품 식별카드를 확인하고 식품

에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임상 테스트를 통

해 식품 샘플을 검역함.

▪UAE는 앞서 5월에 네덜란드, 7월에 벨기에, 8월에는 필리핀의 가금류 제품을 엄

히 단속하여 왔음.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네덜란드산 가금류 제품 수입금지를 비롯하여 7월과 8월

에도 벨기에와 필리핀으로부터의 가금류 제품 수입금지조치가 이어짐.

▪이번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또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과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상황임.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안전한 먹거리로 한국 식품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

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0.31.)

 2. 아메리카

□ 캐나다, 식품부문 소매·유통 전시회(GIC) 개최 

▪캐나다 최대 규모의 식품 소매·유통 전시회인 "Grocery Innovations Canada(GIC)"가 

2017년 10월 23~24일 토론토에서 개최됨.

▪GIC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연례행사로 2017년에는 300여개의 식료품기업이 

커피, 맥주, 스낵, 냉동식품 등 다양한 식료품 및 관련 잡화를 전시함.

▪참관객들은 다양한 제품을 직접 식음하고 기업관계자로부터 상세한 제품 설명

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롭고 만족스러웠다는 평가임.

▪이번 전시회는 한국관을 비롯해 국제식품관, 온타리오 주 특산품관, 퀘벡 주 특

산품관, 신규 참가기업관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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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독립소매유통업협회(CFIG), Loblaw 등 식품업계 주요인사들은 각종 설명

회에서 유기농, 저열량, 글루텐프리(Gluten-free) 등 변화하는 캐나다 식품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함.

▪캐나다 소비자들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동 중 식사를 선호하며 유기

농, 무설탕 등 건강식품 및 음료 또는 아보카도, 퀴노아 등 영양가 높은 식재료

에 대한 수요가 높음.

▪전시회 주최기관인 캐나다 독립소매유통업협회(CFIG)는 행사 개막과 함께 “2017

년 10대 혁신 식품”을 발표함.

- 무색소, 무방부제, 무지방, 무설탕, 무첨가물 등 웰빙 트렌드를 선정 기준으로 

적극 반영함.

▪1위로 선정된 “A&M Gourmet Foods”는 오트밀에 유산균을 첨가하여 현지 소비자

들의 관심을 끌었음.

- 캐나다인들은 아침식사를 주로 오트밀로 간단히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음.

▪2위로 선정된 “Nature Knows”는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휴대가 

간편한 사이즈의 과일과 채소키트를 소개함.

- 토마토, 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공개했으며 포장용기

는 친환경 소재로 제조한 것이 특징임.

▪3위로 선정된 “Brunbrae Farms”는 1인 가구 증가 속에 “혼밥족”을 위한 즉석식품

을 공개함.

- 달걀, 치즈 등을 섞어 만든 파이로, 전자레인지에 90초만 돌리면 조리가 완성

되는 간편식으로 호평을 받음.

▪한국관은12개사가 참가하였으며, 간편하고 색다른 제품들을 소개하며 현지 참

관객 및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음.

- 주요품목은 스낵김, 초콜릿 파이, 식품·포장 용기, 오미자 청, 한식 소스·농축

액, 다이어트 젤리, 커피, 두유, 홍삼·인삼 음료, 천연 비누 등임.

▪한국관에서는 전문 한식요리사가 만든 약밥, 보쌈, 두부김치, 비빔밥 등을 즉석

에서 맛볼 수 있는 시식코너가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끌어냄.

▪KOTRA 토론토 무역관 주관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현지 바이어들의 수출 상담회

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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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4건의 개별 상담 진행 결과, 약 1,900만 캐나다 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도

출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둠.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바이어 S사는 물에 액상을 타 먹는 음료보다는 간편하

게 바로 마실 수 있는 “Ready-to-go” 기능성 음료에 관해 관심을 보였음.

▪건강기능식품 관련 바이어 N사는 최근 유기농 영·유아용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유기농제품 관련 인증 취득이 까다롭고 단가가 높은 점을 지적함.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음료업체들이 건강 기능성음료로 무색소, 무젖당

(Lactose-free), 무설탕 등을 강조한 음료를 선보임.

- 두유·우유 전문업체들은 무젖당 제품을 전시하고, 에너지 음료업체 G사는 천

연 카페인을 함유한 유기농제품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한 제

품 공개함.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은 캐나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저당분, 저열량,

글루텐프리 등을 내세운 건강하고 맛있는 웰빙 스낵제품이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음.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과일 스낵제품과 한 손에 들어오

는 크기의 에너지바 제품을 비롯한 간식 등이 전시됨.

▪매년 25만~30만 명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는 다민족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각국

의 고유음식인 에스닉 푸드(Ethnic Food)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주먹밥에 빵가루를 입혀 만든 이탈리아 요리 아란치니(Arancini), 지중해식 치

킨 등이 큰 호응을 얻음.

- 또한 최근 아시아계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비빔밥, 불고기, 김, 김치, 라면 등

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캐나다에서는 유기농, 글루텐프리 등을 강조한 식료

품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동식 식사를 선호하는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보관이 용이하고 간편하

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유리함.

▪우리나라 기업은 캐나다 수출을 준비하기에 앞서 현지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식

품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함.

- 필수적인 인증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바이어들은 최소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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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와의 거래를 선호함.

▪가공식품은 가공식품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하며, 첨가 

요소의 정확한 라벨링 표기가 필수적임.

- 캐나다는 겨자, 깨, 땅콩, 달걀, 우유 등을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라벨링 표기에 유의해야 함.

▪2018년도 소매·유통 전시회(GIC)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예정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1.10.)

□ 미국, 즉석식품시장 동향 

▪미국의 즉석식품 시장은 2016년 기준 전년대비 1.5%의 성장을 보임.

- 특히 냉장 런치킷과 포장 샐러드는 전년대비 각각 5.5%, 6% 증가함.

▪가정에서 조리하지 않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강하고 간편한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포장샐러

드 수요도 증가 추세임.

▪미국인들은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 첨

가물이 많이 함유되었거나 영양이 높지 않은 즉석식품은 기피하고 있음.

- 그러나 생활이 바쁜 젊은 직장인의 경우 빠르고 편리한 식사를 선호하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건강하고 편리한 식사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및 글루텐프

리 인증을 받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즉석식품은 강한 성장세를 보임.

▪즉석식품 시장규모(매출액 기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0.3%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26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5% 성장함.

▪즉석식품 판매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 감소하였음. 2016년 기준 전년대비 

6.5%의 감소를 나타낸 반면 매출액은 증가함. 이는 즉석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의 수요는 감소했으나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음을 

의미함.

▪신선하고 간편한 식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다른 즉석식품에 비해 품질

이 좋고 가격도 비교적 고가인 냉장 런치킷과 포장샐러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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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국 즉석식품시장 성장에 기여함.

▪포장샐러드는 2016년 기준 가장 큰 수요 증가를 보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1%, 전년대비 6% 성장함.

- 포장샐러드의 주요 타깃은 젊은 직장인, 밀레니얼 세대로 건강한 식품과 간

편한 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또한 건강하고 간편한 식품의 선호 경향은 냉장 런치킷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 냉장 런치킷은 지난 5년간 연평균 6.2% 성장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5.5% 성장을 보임.

- 신선한 육류와 유기농 과일 및 채소를 함께 제공하는 냉장 런치킷은 즉석식

품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함.

▪반면 디너 믹스(-3.5%), 상온 보관용 즉석식품(-2.8%), 냉동 즉석식품(-2.4%), 냉장 

즉석식품(-1.2%) 등은 지난 5년간 시장 위축을 보임.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미국 즉석식품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0.1%의 성장을 

지속하여 2021년 2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포장샐러드, 냉장 즉석식품, 냉장 런치킷 등이 각각 연평균 1.5%, 1.4%, 1.3%로 

가장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임.

- 반면, 냉동피자(-1.6%), 상온 보관용 즉석식품(-1.1%), 냉동식품(-0.7%) 수요는 

감소할 전망임.

▪관세 및 통관품목분류에서 즉석식품만을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아 전체 수입액

은 파악이 불가하나 즉석식품으로 널리 유통되는 미국의 기타 조제식료품과 수

프 및 브로드용 조제품 수입액은 2016년 기준 23억 5,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5% 증가함.

▪미국 기타 조제식료품 수입시장 점유율 1위는 캐나다로 전체 시장의 29.8%를 

점유하고 있으며, 태국(6.7%), 독일(5.2%), 덴마크(5.2%), 중국(4.8%) 등이 뒤를 잇

고 있음.

▪뉴질랜드와 덴마크로부터 수입액이 전년대비 각각 64.4%, 38.2% 대폭 증가함.

- 반면 캐나다(-9.1%)와 태국(-1.4%)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감소세를 보임.

▪미국의 수프 및 브로드, 수프 및 브로드용 조제품 수입 대상국 1위는 중국으로 

전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음. 멕시코(6.5%), 베트남(6.0%) 등도 주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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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임.

▪자메이카로부터의 수입액은 31.2% 증가함. 반면, 멕시코(-24.7%)·중국(-18.5%)·이

스라엘(-13.9%)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감소함.

▪미국의 대한국 기타 조제식료품 수입액은 2016년 기준 전년대비 1.9% 성장한 

3,500만 달러를 나타냈으며 점유율은 1.7%로 17위를 차지함.

▪미국의 대한국 수프 및 브로드와 수프 및 브로드용 조제품 수입액은 1,200만 달

러로 수입시장의 4.9%를 점유하며 5위를 차지함.

▪우리나라로부터의 수프 및 브로드와 수프 및 브로드용 조제품 수입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2016년에도 전년대비 15.6%의 성장세를 보임.

▪미국 즉석식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Nestlé USA Inc로 2016년 기준 18.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Kraft Heinz Co(12.5%)와 ConAgra Foods Inc.(10.4%)가 

뒤를 잇고 있음.

▪Nestlé USA Inc.는 미국 즉석식품 시장 점유율 1, 2위의 브랜드 Stouffer's와 

DiGiorno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

▪Kraft Heinz의 브랜드 Oscar Mayer는 2014년 육류, 치즈 및 견과류를 포함한 단백

질 식품으로 구성된 P3 Portable Protein Pack을 출시한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음.

▪건강함, 천연, 편리함을 강조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Ready Pac

Product, Birds Eye Foods, Annie's 등의 브랜드가 크게 성장함.

▪과거 단순히 편리함을 위해 즉석식품을 찾던 소비자들이 점차 인공첨가물을 꺼

리고 건강한 식품을 찾기 시작하면서 맛과 편리함만을 강조한 식품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임.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유기농 인증, 글루텐프리 인증을 받는다면 미국 시장 

진출에 더욱 유리할 것임.

▪미국에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음식은 즉석식품으로

도 호응을 얻기 시작했는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품 패키징, 현지 입맛

에 맞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 등이 필요함.

▪또한 소비자들은 냉동 즉석식품보다 건강함과 신선함이 돋보이는 냉장 즉석식

품 형태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식 양념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소비

자를 고려하여 다양한 맛의 신제품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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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약청의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제조업체의 제조과정

을 수입업자가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미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에 앞서 미리 규제 준

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임.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1.08.)

□ 미국,“농산물 안전규정(Produce Safety)”2018년 1월부터 시행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 및 발효함.

- FSMA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로 하여금 식품의 재배, 수확 및 가공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권한을 부여함.

▪FDA는 FSMA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기업들이 FSMA법에서 요

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비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FSMA는 2011년에 법안으로 제정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관심은 연간 식품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약 4,800만 건의 발병을 막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에 있었음.

▪그 중, 농산물 안전규정(Produce Safety)은 미국 전역 210만 농장에 새로운 식품안

전 관행을 가져옴. FSMA의 농산물 생산안전규정이란 농산물 관련 작업을 하는 

1차 생산농장과 2차 활동농장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함.

- 생물학적 토양 추가, 동물에 의한 경작지 접근 및 작업자 건강 및 위생훈련 

등 규칙에 대한 요구사항은 2018년 1월부터 대부분의 농가에서 시행됨. 수질 

관련 요구사항은 약 4년 후부터 시행될 것임.

▪미국 질병통제 및 예방 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통계

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 약 46%를 차지하였으

며, 이중 22%는 잎채소에서 발생하였다고 조사됨.

▪세균 박테리아는 과일과 채소의 표면뿐만 아니라 열매와 잎의 내부에도 숨어있

을 수 있음.

- 또한 신선한 농산물의 상당부분이 날 것으로 섭취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위험

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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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06년 Dole이 판매한 시금치에서 광범위한 대장균이 발견되었고 미

국 전역 26개 주에서 205건의 질병이 발생하였음.

- 이는 104건의 입원, 31건의 용혈성 요독증후군 및 4건의 사망사고를 일으킴.

▪FSMA의 생산안전규정이 막바지에 이르러 몇 달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농장

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FSMA의 시행규칙개정안 중 농산물 안전규정은 앞으로 

미국 농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생산, 수확 및 가동처리에 있어 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방식은 전 

세계 농식품계에서 응용가능한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11.09.)

□ 멕시코, 이유식 시장 동향 

▪Euromonitor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이유식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전체 이유식 시장규모는 177억 1,200만 멕시코 페소였으며 분유

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7년 이유식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190억 멕시코 페소, 7만 8,000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2017년 이유식 제품은 평균 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멕시코 내 이유식 수입 관세는 10%이며 미국, 캐나다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

한 국가의 경우 관세가 면제됨.

- 또한 수출 시 멕시코 식약청(Cofepris)의 인증이 필요함.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출산율은 2007년 2.4명에서 2015년 

2.2명으로 감소세를 보임.

- Euromonitor에 따르면 비록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

가함에 따라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줄고 이유식을 먹이는 부모들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함.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멕시코 모유수유 비율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

다 낮으며 2016년 멕시코 정부는 모유수유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을 모욕, 협박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기도 함.

▪2016년 기준 Nestlé는 전체 이유식 시장점유율 57%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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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시장에서 “Nan”, “Nido” 등의 브랜드를 앞세워 전체 시장점유율 50% 이

상을 기록함.

▪2012~2016년 간 특수분유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

를 이어가고 있음.

- 특수분유는 알레르기, 유당 불내증(유제품에 포함된 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증

상) 등을 가진 유아들을 위한 분유임.

▪6개월 미만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분유 시장은 향후 지속해서 성장할 것

으로 기대됨.

- 이는 소아과 의사들이 유아들의 알레르기나 소아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

분유를 권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특히 멕시코 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며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과거 부모

들보다 줄어드는 현대 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 및 질병 예방에 더욱 관심을 쏟

을 것으로 보임.

▪Euromonitor에 따르면 전체 이유식 시장에서 인터넷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7% 수준으로 매우 적음.

- 그러나 멕시코 인터넷 사용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인프라 

환경도 나날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인터넷을 통한 이유식 구매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멕시코 내 출산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

이 아동 한 명에게 투자하는 비용 및 관심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고급 이유식에 대한 관심 및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1.14.)

 3. 유럽

□ 이탈리아, 중장년층 소비주도로 건강식품 급성장 

▪오랜 기간 지속된 이탈리아의 경제 불황과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중·장년층

이 이탈리아 소비의 주도권을 쥐게 됐으며, 식품 소비 패턴에 이들의 선호도가 

반영돼 매년 건강식품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짐.

▪이탈리아는 장수 국가로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 22%인 초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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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들은 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과 영양에 관심 및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식품의 범위는 건강한 방식으로 재배된 식재료와 그 식재료로 만든 식품,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함유된 혹은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없는 식재료와 식품임.

▪매 시즌 식품업체들은 건강식 신제품을 출시하며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인터

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해 “포장된 건강”, “웰빙을 팝니다”식의 홍보로 소비자들

에게 건강식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며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있음.

▪업체들은 SNS마케팅을 통해 건강식 관련 레시피를 공유하고 포스팅하여 소비자

들에게 건강식이 트렌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함.

- 이는 젊은 층은 물론 전 연령층에게 식품 유행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

▪한편 질병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 특히 당뇨병,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식이요법

을 통한 질병관리 및 치료에 관심이 각별하며 이들을 겨냥한 식이요법, 식품 광

고 또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식품이 우수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특

히 건강식 분야에서 이러한 믿음이 더욱 확고함.

- 건강식 분야 매출 상위를 차지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이탈리아의 기업임.

▪건강식분야는 점포 내 매출이 95.9%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은 슈퍼마켓 형태

의 소매거래임.

▪건강식분야의 전자상거래의 매출은 2016년 기준 전체 유통의 1.6% 비중으로 아

주 작은 편이나, 2011년의 1.1%에 비해 약 50% 확대된 것으로 가파른 매출 증가

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

▪또한 다른 건강식 전자상거래 매출의 특징은 유기농식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

로, 전체 유기농 식품 매출의 3.1%를 전자상거래가 차지하고 있음.

▪이탈리아의 건강식 테마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신선상태의 식품을 가장 선호하기는 하나, 유기농 포장식품은 유기농식품을 간

편하게 구매,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음.

▪Granarolo사가 2016년 출시한 Granarolo Biologico라벨은 “100% 이탈리아 유기농 

원유 사용”을 모토로 한 우유 및 유제품을 출시해 건강식과 이탈리아 식품에 대

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함.

▪이탈리아 북부의 슈퍼마켓 체인 Esselunga는 자체 PB상품(Private Brand, 자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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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유기농라인(BIO)을 출시함.

- 유기농은 비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편견을 깨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유기농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탈리아 유기농 포장식품의 저

변을 확대함.

▪각종 알레르기,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글루텐 프

리, 락토오스 프리, 이스트 프리 등으로 대표되는 식품들은 건강을 생각하는 이

탈리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식품시장 점유율 상승세를 보임.

▪이탈리아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Coop은 자체 브랜드인 Bene.si를 출시한 프리 식

품, 기능성 식품 등을 출시해 프리미엄 식품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유기농식품의 이탈리아 수출 시 관련 법령인 Reg CE 834/07, Reg CE 889/08에 따

라 인증이 필요하며 농업부가 인증한 이탈리아의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음.

- ABCERT, BIKO, Bioagricert, BIOS, BIOZOO, CCPB, CODEX, Ecocert Italia, ICEA,

IMC, IMO Gmbh(볼차노 현만 해당), Q.C. & I.(볼차노 현만 해당), QC, Sidel,

Suolo e Salute 등임.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조사는 제품에 유기농 표시를 할 수 있으며 EU 유기농 

제품 로고를 부착할 수 있음.

▪라벨에는 제조사명, 유기농 인증기관과 인증번호가 표기돼야 함.

- 비 EU국가 원산지 식품의 경우 “Agricoltura non UE” 표기가 있어야 함.

▪2016년 개정된 Reg CE 1842/16에 따라 2017년 4월부터(10월부터는 전자 인증제

도만 전면 실시) EU에서 실시되는 전자 인증 프로그램인 TRACES가 적용돼 유기

농식품 수입 시 반드시 전자 인증을 거치도록 해 제품 등록과 추적이 더욱 용이

해질 전망임.

▪이탈리아는 “글루텐 프리” 식품을 규정함. Reg CE 41/09는 글루텐 프리를 글루텐 

함량이 20ppm(20mg/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탈리아의 글루텐 프리 인증은 보건부에서 주관하고 업체는 신청서와 샘플을 

보건부에 제출, 보건부는 샘플을 검사해 적합 여부를 따져 글루텐 프리 식품으

로 판정되면 업체와 제품을 등록하고 보건부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Senza

Glutine”를 제품에 표기할 수 있음(글루텐 프리 공식 라벨은 없음).

▪이탈리아의 중·장년층은 식품을 선택할 때 맛은 물론 건강과 영양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식은 이탈리아 식품시장에서 급속히 점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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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가고 있음.

▪미디어는 건강한 식습관을 홍보하며 건강식을 광고하고, 이것이 젊은 층에게 하

나의 유행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탈리아 식품시장에서 건강식은 하나의 트렌드

로 자리 잡게 됨.

▪Euromonitor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이탈리아 건강식 분야의 화두인 “유기농”

과 “프리” 식품은 2021년까지 각 39.7%, 56.4%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탈

리아의 건강식 시장을 이끌어갈 전망임.

▪이탈리아 식품 시장 진출 시 “유기농”과 “프리”를 키워드로 프리미엄 식품 시장

의 공략을 도모해 볼 수 있음.

- 또한 한식의 화두로 여겨지는 “발효”가 건강에 미치는 유익한 점을 구체적 

자료로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현지 시장진출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0.26.)

□ 영국, 음료시장 동향 

▪시장조사기관인 IBIS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주스·생수 및 탄산음료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함.

- 2021~2022년까지 해당 성장률은 2.7%로 증가해 전체 시장 매출액은 32억 파

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16~2017년 기준 주스·생수 및 탄산음료 시장의 전체 규모는 28억 파운드를 

기록함.

-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탄산음료가 과반 이상인 54.7%, 과일주스 및 스무디가 

12.9%, 과일음료가 12.7%, 생수 10%, 희석음료가 5.8%, 스포츠·에너지 음료가 

2.9%를 차지함.

▪과일주스 및 스무디는 100% 과일로만 만들어진 음료로 물, 설탕 또는 인공 감미

료가 첨가되지 않음.

- 과일음료는 5~99% 과일함량 음료로 보통 100% 과일주스보다 저렴함.

- 희석음료는 스쿼시(squash) 등 농축된 과일 시럽으로 물에 희석해 마시는 음료임.

▪유로모니터(Euromonitor)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특산음료(Asia Speciality

Drinks)의 영국 내 Off-Trade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액은 2016년 기준 2,050만 파운

드로 2011년 판매액인 1.490만 파운드 대비 5년 만에 약 37.6% 성장률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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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Trade란 대형마트, 편의점, 자판기 등 소매시장에서 소위 가정용으로 판매되

는 음료제품을 의미함.

-On-Trade는 레스토랑, 바(Bar), 커피숍, 클럽, 호텔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판매되는 

업소용 제품을 의미하기도 함.

▪Off-Trade 시장 내 아시아 특산음료의 87%는 주로 아시아 식품 전문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IBIS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주스·생수 및 탄산음료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은 

코카콜라 유럽파트너스(Coca-Cola European Partners plc)가 15.5%로 1위를 차지했

으며, 펩시와 7up브랜드로 유명한 Britvic Plc가 12.8%로 2위, Red Bull Company

Limited가 8.3%로 3위를 기록함.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에 따르면 EU외 지역에서 동물성 재

료를 사용하지 않은 음료를 수입할 때는 영국 혹은 EU회원국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식품위생, 성분기준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함.

▪또한 음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Health Certificate”를 요구하지 않음.

▪우유나 유제품, 계란제품 등 동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음료가 영국으로 수입될 

때는 영국 또는 EU 기준의 총족 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관(Establishments)으로부

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잉글랜드 내 해당 음료 수입은 2011년 TARP(Trade in Animals and Related

Products) 규정에 의해 규제되며,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북아일랜드 또한 유사

한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됨.

▪(라벨링) 영국 내 판매되는 음료의 라벨은 ① 명확하며 읽기 쉬워야 하고(clear

and easy to read), ② 영구적이며(permanent), ③ 이해하기 쉽고(easy to understand),

④용이하게 보여야 하며(easily visible), ⑤오해의 소지가 없어야(not misleading) 함.

▪(에너지·스포츠 음료) 일부 에너지 음료에는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음.

- 해당 제품 내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 식품규정

(Food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건강관리제품 규제

기관(Medicines &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을 접촉해야 함.

▪(방부제, 색소, 감미료 및 향료) 일부 음료제품에는 방부제, 색소, 감미료 및 향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 수출국 식품당국에 의해 승인된 첨가제라 하더라도 EU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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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함유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그 밖의 수입제한) EU규정 내 청량음료(Soft Drink)의 벤조산(Benzoic acid) 허용치

는 150mg/L이며 수입음료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함.

- 또한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BVO)과 Calcium disodium

EDTA(E385) 및 Erythorbic acid(E315)는 EU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이 아닌 점

도 유의해야 함.

▪(자발적인 사용금지 권고 색소)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이 식

료품업계에 자발적으로 사용 금지를 권고한 색소 첨가물은 다음과 같음.

- Sunset yellow(E110), Quinoline yellow(E104), Carmoisine(E122), Allura red(E129), Tartrazine

(E102), Ponceau 4R(E124)

▪영국 재무부는 지난 3월 2017/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아동 비만 및 당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4월부터 청량음료(Soft Drinks)에 설탕세(Sugar tax)

를 도입, 해당 조세수입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학교 스포츠 활동 

운영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힘.

▪설탕세(Sugar tax) 도입(안)에 따르면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리

터당 18펜스(0.18파운드)를 과세하고, 100ml당 8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리터당 24펜스(0.24파운드)를 과세함.

▪Financial Times(FT)는 글로벌 리서치업체들의 분석을 인용, 설탕세는 무설탕 대체

음료시장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음료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

- 제조사들은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의 

sugar-free 다이어트 음료의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보도함.

▪영국의 주스·생수 및 탄산음료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5%의 성

장률을 기록함.

- 2021~2022년까지 해당 성장률은 2.7%로 증가해 전체 시장 매출액은 32억 파

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아시아 특산 음료제품은 전문 소매점에서의 판매가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영국 재무부는 지난 3월 2017/18년도 예산안을 통해 아동 비만 및 당뇨를 줄이

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4월부터 청량음료(Soft Drinks)에 설탕세를 도입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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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함.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리터당 18펜스(0.18파운드)를 과세하

고, 100ml당 8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리터당 24펜스(0.24파운드)를 과세

할 예정임.

▪이에 따라 무가당(무설탕) 대체음료 시장의 성장과 관련 수요 확대가 예측되며,

제조사들은 설탕세의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의 

sugar-free 음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알로에 등 다양한 재료 및 성분을 활용한 한국산 음료수는 아시아식품 전문 마

트 혹은 관련 식당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영국의 대형마트와 온

라인 시장도 진출해 영국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유통

망이 확대되고 있음.

▪설탕세 도입이라는 변수를 활용해 무가당 프리미엄주스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11.03.)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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